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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을 분석하여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대학생 창업가 육성에 시사점을 주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창업가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경험의 특성을 분석한 후 

유형화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창업가의 주요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창업 과정에서 대학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긍정

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험을 중요 경험으로 추출한 후 공통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결과로 도출한 경험 유형은 1) 발견적 재인

식 경험, 2) 성공적 대응 경험, 3) 가설 입증 경험이다. 

첫 번째 경험 유형인 ‘발견적 재인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확

실히 믿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자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할 지점을 발견한 경험이다. 대표 

경험 사례로 사업상 판단 곤란, 역할갈등, 조직갈등, 자기 한계 직면이 

있다. 두 번째 경험 유형은 ‘성공적 대응 경험’으로 대학생 창업가가

문제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나 새

로운 방식으로 개선해나간 경험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찾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도 하며 이전보다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며 혼란을 느꼈던 예전과 비교해서 안정적 성취감을 느낀다. 

대표 경험 사례로 사업위기관리, 역할인식, 조직관리가 있다. 마지막 경

험 유형은 ‘가설 입증 경험’이다. 이는 대학생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하는 등 생각을 실제화하며 확신을 갖게 

된 경험이다. 이 경험 유형은 다른 경험 유형보다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생 창업가의 특성이 드러나는 경험으로 가설에 머물러 있는 아이디어

를 입증해내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경험이다. 대표적인 경험 사례로

는 사업 아이템 실험과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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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신, 사업, 경영, 

인간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신과 관련하여‘한계인식’대

‘열정발견’, 사업·경영에서‘소신’대‘유연’,‘실행’대‘성찰, 인간

관계에서‘협력’대‘주도’로 주요 학습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영역에

서 도출된 두 요소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

한 창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양가적 가치들로 대학생 창업가는 이러한 가

치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며 성장한다. 더불어,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

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였다. 즉,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의 태도와 수행에서 변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자신

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실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확인하며 재미와 열정을 발견한다. 즉‘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알아간다.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답은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업이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노력과 책임 이외에도 타인, 시장 상황, 운, 조직 내·외부의 다

양한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가며 수없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학

생 창업가는‘실행가’인 동시에‘성찰가’로 성장한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실행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

과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된다. 나아가 대학생 창업

가는 회사의 대표로서 협업을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며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로서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

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나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대학생 창업가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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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경험의 유형과 그 특성을 밝혀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둘째, 대학생 창업가의 고수준 학

습 경험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학생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적 성장, 대학

생 팀원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대

학생의 창업 활동은 대학생 창업가의 실행과 성찰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이해 과정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이 대학생의 중요 학습 경

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대학생 창업가 육성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창업가, 대학생 창업, 창업 경험, 창업가 학습, 경험학습

학  번: 2020-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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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창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창업가 정신은 일

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과정(Kuratko & Hodgetts, 2007)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로 대변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를 둘

러싼 사회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불평보다는 기회를 발견하며 새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창업가정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직업선택의 중요한 목표였던 고용의 안정성이나 평생직장의 

개념은 갈수록 희석되고 있고, 디지털 혁신기반의 새로운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이 과거와 같은 고용 창출을 동반하지는 않

을 것(임윤서, 2021)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대학 내 창

업 분위기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학 창업교육 

5개년(2013년~2017년) 계획을 수립해 창업 친화적 대학교육제도, 창업교

육 및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8년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창업의 기반 조성,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교육 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지원사업(조지혜, 2019)을 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2021)에 의하면, 대

학생이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6년 1191개, 2017년 1503개로 26.2% 상승

한 이후 2018년 1534개, 2019년 1624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대학 내 

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

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7년, 2021년에 조사한 대학생 창업 관련 조

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조사대상의1) 72.3%가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

1) 대학생과 직장인 1621명 중 대학생 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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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고, 이후 4년 후인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2)의 83.8%가 향후 

창업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창업가 연구에 있어 대학생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의식과 자아개념에 대한 정체감의 본격적인 형성은 

청년기, 특히 대학 시기라 할 수 있는데, Kenny와 Rice(1995)는 대학생들

이 대학 시절 동안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성인기 삶을 창조하고 직업선택을 탐색한다

(이송이, 2014)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상치 못한 여러 변화가 존재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만

족할 수 있는가가 진로 결정 문제의 핵심(신윤정, 2013)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진로에 대해 숙고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창업가(entrepreneur)’란 일반적으로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하

며, 이러한 기회를 실제로 실현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

며, 시간, 노력, 자본, 기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

의 실천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Kuratko & Hodgetts, 2007) 사람을 말한다. 즉 창업가는 사업의 불확실

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대학생

들은 발달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장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한다(박혜영·황매

향, 2005). 이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기회를 포착하여 위험을 감수

하면서 창조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을 살피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대학생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창업을 자신의 진로 대안 가운데 하나

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창업한 대학

생이 창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많

지 않은 상황이다. 김규태(2019)는 국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연구 동향에

2) 대학생과 직장인 955명 중 대학생 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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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창업 연구는 대부분 

예비창업자가 창업 시 필요한 핵심 요소인 창업 의지나 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요소가 창업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양적 연구 방식에 치중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들이 예비창업자라

는 점에서 창업 의지나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등이 창업교육과 관련하

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집중된 결과(김규태, 2019)로 여겨진

다. 이에 대학생이 창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지 실제로 

창업한 대학생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이해를 확

장하고 대학생 창업가 육성에 있어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는 McCall, Lombardo와 Morrison(1988)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

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경험의 특성

과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 

것은 대학생 창업가들의 학습 경험, 즉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경험 사례이

다. 질적 연구방법은 경험과 그 의미는 물론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son, 

2002).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대학생 창업가로부터 교훈을 

얻는 경험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선 실천적 측면에서 대학생 창업가들의 성장

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창업가 학습 이론에서 밝힌 창업가의 학습 이론에서 더 

나아가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의 특성이 주는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창업가 학습 이론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공통으로 강조했

다. 이에 대학생 스타트업 창업가가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학습의 특성을 

밝힌다면 기존 창업가 학습 이론과 비교하여 대학생 창업가 학습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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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 창업 경험이 대학생의 진

로 탐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

학생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

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이 자신을 알아가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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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문제는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생 창업가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중요 경험을 

공통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창업 활동 중에 대학생 창업가의 사

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

험을 구별하고 그 경험의 공통된 특성을 밝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이 창업가에게 어떤 면에서 성장을 가져왔

는지를 탐구하였다. Cope(2003)는 창업가가 학습하는 내용을 자신, 사업, 

관계, 경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영

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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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대학생

사전적으로 대학생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학의 학부에 재학 중인 자, 즉 학부에 적(籍)을 두고 있는 자

로 한정했으며 휴학 중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나. 창업가

‘창업가(entrepreneur)’란 일반적으로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하

며, 이러한 기회를 실제로 실현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

며, 시간, 노력, 자본, 기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

의 실천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혁

신가(Kuratko & Hodgetts, 2007)로 정의된다. 오늘날 창업가는 주로 법인 

상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창업가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포착하여 

혁신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는 자로 

법인 상의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 경험

경험은 사전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철학』“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

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국립국어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경

험은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끈 경험으로 성장에 영향을 준 

경험이다. 성장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한 인간의 심리·정서·능력 차원

의 긍정적인 변화(박한림·오헌석, 2015)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

는 경험은 창업 활동 중에 대학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

동 등에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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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

학습은 사전적으로 “배워서 익힘”,『심리』“경험의 결과로 나타나

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

하는 과정”(국립국어원)을 뜻한다. Dewey(1916)는 인간의 성장을 경험의 

재구성으로 설명한다. 경험이 재구성은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된 지식·

기술·신념·태도·능력·사상 등이 새로운 경험과의 상호작용 하에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것(Kolb, 1984)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은 대학

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해한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

재 4년제 대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는 학부생으로 창업가이자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 창업가이나 회사에서 대표나 공동

대표가 아닌 경우 연구참여자에서 제외되었다. 덧붙여, 주로 혁신적 기

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성격을 지닌 기업의 

대표로 한정했다. 창업가는 기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회고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학생 창업가들의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회고적 

면담방식에 의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기억 제한으로 인해 인

지하지 못하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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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시기의 특성

대학생들은 발달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이

루며, 장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한다(박혜영·황매향, 2005). 대학 시절은 청

년기에 해당하며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

기(Tak, 1996)이며, 자아정체성 형성은 대학시절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신행우, 2004; 이성호, 1992; Kenny & Rice, 1995; Marcia, 

1966). Kenny와 Rice(1995)는 대학생들이 대학 시절 동안 개인적인 정체

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성인기 

삶을 창조하고 직업선택을 탐색한다고(이송이, 2014) 했다. 학자마다 발

달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다를지라도 대체로 대학생 시기를 자아정체감 

확립 및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Ego-identity)을 ‘연속성 있는 자기 자신

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했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

념, 역할, 존재방식 등에서 ‘나는 누구인가(who I am)’와 ‘나는 누구

는 아닌가(who I am not)’에 대한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김영

화, 2010). 이와 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은 자신이 어떤 사람

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것이

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

해 숙고하는 것은 독립적인 성인기를 앞둔 대학생에겐 매우 중요한 과정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목표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초기에 사용한 Goldstein(1939)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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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의하여 동기부여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서 이러한 동기를 ‘자아실현’이

라고 하였다(조대봉, 1992). 이후 많은 학자가 자아실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Dewey, 1971; Patterson, 1973; 

Peters, 1979)고 하였고, 인간이 스스로 더욱 훌륭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을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보았다(이중석, 1996). 이러한 자아의식과 

자아개념에 대한 정체감의 본격적인 형성은 청년기, 특히 대학 시기에 

현저하게 자아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한국교육

개발원, 1981),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을 실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바로 대학 재학 기간이라 하겠다(박숙희·김현우·한석훈, 2016).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로선택 및 취업문제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신윤정, 201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혹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성형성기를 보내고 있으며(허정철, 2004), 이러한 폐쇄적인 교육 

환경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자아정체감의 지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 2009).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이 대중화의 단계에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경쟁 위주의 입시 중심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계발은 방해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현

재 대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학교육에서 전인적인 인

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양혜련, 2006).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아정체감이 정립되는 시기인 대

학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활동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목표 실현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

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창업 경험이 주는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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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가의 개념과 특성

가. 창업가

Schumpeter(1934)는 창업가를 기회를 추구하며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

는 자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혁신가로 정의했다. 오

늘날 ‘창업가(entrepreneur)’란 일반적으로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

하며, 이러한 기회를 실제로 실현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

꾸며, 시간, 노력, 자본, 기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아이디

어의 실천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혁신자 또는 개발자로 정의된다

(Kuratko & Hodgetts, 2007). 창업가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

면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한길

석, 2013). 이 밖에 창업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여러 요소를 통

해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케 하는 사람(육창환, 2015) 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즉 기회를 인식하거나 포착하여 그것을 혁신적으로 가치나 성과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

는가가 창업가를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창업가는 주로 법인 상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창업가는 기업설립의 요건으로 필요한 투자를 

직접 이행하는 동시에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업가는 투자자인 동시에 자본가이자 경영자로서의 특성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다(조경동 외, 2011). 

이러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창업가는 불확실성

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포착하여 혁신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는 자로 법인 상의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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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가 정신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알

려져 있으며, entrepreneur의 어원인 프랑스어 ‘entrepreneur’가 ‘착

수하다’,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고, 초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박재성, 1973; 노재구, 1999)을 고려할 

때, ‘기업가(businessman)’와 구별되는 개념(강병오, 2011)이다.

Schumpeter(1934)는 창업가정신은 기업 조직의 새로운 조합의 실행, 

신제품, 원재료의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 

신조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Knight(1921)는 미래를 성공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강순빈, 2012). Stevenson(1983)은 

창업가 정신을‘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

하는 것’으로 보았고, Timmons(1994)는 창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

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추론·행동방식’으로 정의하여, 창업가 정신이 접근법이나‘사고’방식

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행동’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화·하규수, 2015). 창업가정신은 연구자에 따라 <표 Ⅱ-1>에서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연구자 정의
McClelland(1961) 개인의 적절한 위험 도전 성향
Stevenson(198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

하는 것
Drucker(1985) 새롭고 이질적인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변화를 탐구하는 것

Gartner(1988)
금전적 보상과 개인적 만족을 때로는 육체적 및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적인 것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표 Ⅱ-1> 창업가정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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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오(2011), 이상화·하규수(2015), 박한림·오헌석(2016)을 참조해 재구성

다. 창업가의 특성

창업가의 특성은 창업의 준비, 창업의 과정, 창업 후 관리까지 전 과

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유세준·양희순, 2001;

이은선, 2018). 일반적으로 창업가의 세 가지 특성을 혁신성, 진취성, 위

험감수성으로 본다.

1) 혁신성

혁신성이란 넓은 범위에서는 한 개인이 동일한 사회체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윤지호, 2005)나 

연구자 정의
Hirsch & Brush

(1990)
위험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
는 결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과정

Amit et l.(1993)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속에서 자원의 새롭고 독창적이
며 가치 있는 결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과정

Kao(1993)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Timmons(1994) 기회를 포착하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추론, 행동방식

Dollinger(1995) 위험과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수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
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

Dees et l.(2004) 새로운 사업 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
서 기꺼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Kuratko and
Hodgetts(2007)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Morris et al. 
(2008)

기회의 모색이라는 목적하에 자원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모두를 의
미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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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새롭게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

는 능력 및 활동(윤현덕·성종수, 2011)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좁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내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창조하는 과정(서리빈, 2011)이라 할 수 있다.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는 창업

가 정신의 대표적 속성으로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창업가가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참신하

고 새로운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도입하는 창업가의 경향을 의

미한다(이지빈, 2020). 혁신성은 창업가 정신의 대표적 속성으로 생산기

능의 변경을 혁신적으로 정의하고 가치의 변화보다는 기능 자체의 변화

가 혁신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안태욱, 2012). 지속적인 신기술을 개

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활동과 이를 통한 혁신은 경쟁의 우위를 얻

기 위한 수단이 된다(강병오, 2011). 혁신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습에

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지향하려는 태도이며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성격

을 갖는다(이지빈, 2020).

2) 진취성

진취성은 혁신성과 유사하게 새로운 상황에 대한 참여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적극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개념이다. 기존 연구

에서는 경쟁자 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신제품

을 개발하기 위한 끊임없는 행동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지빈, 2020). 창

업가의 진취성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

치며 특히 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윤종록 외, 2003). 진취성을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적극적 태

도 및 지원,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

기를 시도하는 행위, 필요에 따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욕구 등으로 

설명(구문모, 200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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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감수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위험이 큰 창업에서는 창업자의 위

험감수성을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임교순, 2016).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성향인 위험감수성

이 높은 사람은 위험도가 낮은 일보다는 위험도가 높되 많은 이득을 가

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기질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이은선, 2018). 그러므로 위험 감

수성의 의의를 창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 자체에 두지 않고 위험이 

염려됨에도 기회를 포착하고 획득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태도에 두

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박상용, 2013).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업가가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육창환, 2015), 창업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시장

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위험 관리를 통해 앞

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대처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호병환, 2016). 이

렇게 보면 창업가들은 위험감수성 정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험감수성

을 강하게 지닌 만큼 미래 위험에 대한 대처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이지빈, 2020)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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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과 학습

가. 경험으로서의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결과가 

동시에 뒤따르는 경험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해 간다(Dewey, 

1938). 듀이는 경험을 연속성(continuity)의 원리와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로 설명한다. 경험에 있어서 연속의 원리란 모든 경험은 앞에서 이

루어진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받아가는 동시에 이어지는 경험의 질을 변

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ewey, 1938). 경험은 한 순간의 행위가 아닌 

연결, 지속, 계속되는 행위이며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로 인해 자각하며, 

인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박주희, 2017) 한순간의 시점에서 지

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를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은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지식으로 형성하게 된다. 경험이 생성되는 양상은 항상 경험 주

체와 경험 대상이 서로 결합하는 조건, 결합을 통해 구축된 구조의 성격

이나 그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이재실, 2011). 사

람들은 경험을 통해 늘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며 경험의 축적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가영희·성낙돈·안병환·임성우, 2010). 그러므로 경험은 그 자체로 학

습의 목적이자 과정이 된다. 즉 경험 자체가 학습인 동시에 학습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에 불과한 경험은 일시적으로는 어

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인식 주체의 

의식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피드백은 경험학습을 유의미하게 만

드는(이재실, 2011) 중요 요건이 된다. 

이에 창업가의 경험 및 경험학습은 창업가 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가들은 창업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 16 -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식과 태도가 형성

되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연속적인 재구성을 통해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창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중요한 경험이며 학습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이은선, 2018). 이렇듯 경험을 통한 학습은 이전 경험의 재구성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상호작용하며 일어나기에 현재의 경험은 다

음 경험의 밑바탕이 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나. 경험학습

Jarvis(1987), Marsick 과 Watkins(2001) 등은 경험학습은 무형식학습에 

기반하며, 실천 지향적이고 비일상적 조건들을 조직상황에 편입하여 일

의 특성, 현장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도적, 성찰적, 창의적으로 

이루어가는 학습임을 언급하였다(이재실, 2011). 경험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이 대상물에 대해 행하는 것과 그 결과로 받는 기쁨과 고통 등이 어

떤 인상과 연결됨을 의미한다(Dewey, 1938).

경험학습에 관련한 연구들은 학습행위, 인지, 기억, 사회환경과의 관

계, 학습자 특성 등을 중심으로 경험학습을 이해하고 해석(이재실, 2011)

하고 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학습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김지자·정지웅, 2001; 김한별, 2010; Jarvis, 2004; Knowles, 1980)를 비

롯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Taylor, 1979; 1987), 경험

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연계성에 관한 연구(Dewey, 1938), 

개인의 사회적 상황 및 사회 실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경험의 연구

(Freire, 1994), 그리고 학습행위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연구(Kolb, 

1984; Schön, 1987; Mezirow, 1991)등이 있다(이재실, 2011). 

경험학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결과가 동시에 

뒤따르는 경험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하고(Dewey, 1938) 이 과

정에서 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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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의미있는 경험이며 창업 과정

에서 일어나는 경험에서의 성찰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lb(1984)는 경험학습의 네 단계 순환모형을 제시하며 성찰을 통해 

학습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Schön(1987)은 ‘행위 후 성찰

(reflection-on-action)’,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이라는 두 

가지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는 현장에

서 즉각적으로 성찰하는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과 지나간 

일을 소급하여 성찰하는 ‘행위 후 성찰(reflection-on-action)’인데, 

‘행위 중 성찰’은 현재의 실행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의 점검, 

수정하는 인지적 사고과정을 말하며, ‘행위 후 성찰’은 실행을 마친 

후 미래의 실행에 대비하여 실행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사고과

정(Schӧn, 1983)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창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서의 성찰을 행위에 대한 성찰과 행위 중의 성찰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다. 일터경험학습

 직무경험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일터경험학습은 경험으로부터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박정열, 2019). Dewey(1938)는 일터에서의 경험학습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Dewey(1938)

는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적인 방법으로 추

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학습을 실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습의 과정을 경험, 개념형성, 행동실천의 과

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파악된 문제를 명료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이를 적용해보며,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검증되는 데 성공한다면 학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런 과정을 경험학습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박정열, 2019). 

Kolb(1984)는 학습을 경험학습의 주요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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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단계,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단계, 추상적 개념의 형성 및 일반화(formation of abstract 

concept and generalization) 단계, 실천적 실험(active experiment) 단계를 

통해 경험의 전환을 통해서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Redding과 Catalanello(1994)는 Kolb의 체험학습모형을 수정하여 학습 과

정을 설명하였는데 Redding과 Catalanello(1994)는 일터에서 진행되는 학

습 과정은 전략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계획(continuous 

planning), 즉흥적 실행(improvised implementation), 심충식 성찰(deep 

reflection)의 순환과정이며 이들은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 순환(박정열, 

2019)하는 과정으로서 경험학습을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Taylor(1987)는 경험학습을 기존의 가치, 인식에 대한 혼란

(disorientation), 현재 모습과 지향점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안의 탐

색(exploration), 대안 실행을 위한 방향 재수립(reorientation), 적용을 통

한 균형(equilibrium)이라는 순환적 학습 과정(박정열, 2019)을 제시하였

다. Taylor의 경험학습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로 설명하는 인식에 대한 

혼란은 특히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터경험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특히 성찰(reflection)을 강조한다

(Marsick, 1987). 성찰은 학습자가 경험한 내용 또는 학습자가 당면한 문

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각하고, 느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답

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Mezirow(1998)는 비판적 성찰을 경험의 의미를 새

롭게 수정하여 해석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경험

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고 재해석하고 현실의 기저에 존재하는 원리나 

가정을 수정하며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제시하였고(박정

열, 2019), 이로 인해 비판적 성찰의 수준은 학습결과의 수준을 결정한다

고 보았다. 

Burgoyne와 Hodgson(1983)은 관리자의 일터학습결과를 비판적 성찰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성찰 수준은 예상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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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새로운 일인 ‘학습사건(specific learning incidents)’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당장뿐 아니라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

도록 일반화하는 것이다(박정열, 2019). 두 번째 성찰 수준은 과거의 유

사한 경험에서 형성된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찾아 현재의 문제 상황에 연

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성찰 수준은 개인이 그동안 축적된 경

험 속에서 원리를 찾아 실질적인 가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일터경험학습은 무형식성을 특징으로 한다(Marsick, 1987). 일터경험학

습의 무형식성 특징은 학습이 사전에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정해진 학습장소가 있고 정해진 학

습 내용이 있고 정해진 학습시간이 존재하는 학습상황이 아니라, 학습장

소, 학습 내용, 학습시간 등에서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학습이 발생하는 것(박정열, 2019)이 일터에서의 

경험학습이다. 즉 Jarvis(1987), Marsick과 Watkins(2001) 등은 경험학습은 

무형식학습에 기반하며, 실천지향적이고 비일상적 조건들을 조직상황에 

편입하여 일의 특성, 현장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도적, 성찰적, 

창의적으로 이루어가는 학습임을 언급하였다(이재실, 2011). 일터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주도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습자에 따라서 무엇이 학

습자원이 되며 학습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창업가들의 일터경험학습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

일터학습에서의 개발과 성장과 관련된 연구로 McCall, Lombardo와 

Morrison(1988)의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5년 동안 약 200여 명의 임원급 관리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사례

를 수집하고 이에 관한 내용 분석을 하여 이루어졌다. 중요사건기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을 바탕으로 큰 교훈을 배운 경험과 그 경험

으로 얻은 교훈에 대해 수집한 경험 사례들을 분석하여 더 많은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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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도출했다. 

McCall et al.(1988)은 관리자의 다양한 경험 가운데 다른 경험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경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험을 '개발

잠재력 있는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이라고 명명하였다. 경험에 

개발잠재력(developmental potential)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를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요소가 해당 경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

리킨다(김도연, 2008).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 사례들을 상위 3개 범주로 

구분한 결과는 업무, 상사, 역경이고 각 영역에 속하는 경험들은 <표 Ⅱ

-2> 와 같다.

* 출처: McCall, Lombardo, & Morison(1988). The lessons of 

experience. p.10.(김도연, 2008에서 재인용)

도전성은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의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개

발잠재력 있는 경험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관리자가 익숙하게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관리자를 긴장하게 하는 도전적 직무라고 할 수 있기 때

영역 경험

업무

초기 경험 Ÿ 신입사원
Ÿ 처음으로 관리자가 되었을 때

설득을 통해 이끌기 Ÿ 프로젝트 및 TFT
Ÿ 실무자 역할 맡기

일선에서 관리하기 Ÿ 사업 회생
Ÿ 관리범위의 확장

상사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Ÿ 상사

역경 난관
Ÿ 개인적인 트라우마(충격)
Ÿ 경력상의 퇴보
Ÿ 업무변경
Ÿ 업무상의 실수
Ÿ 부하직원의 수행문제

<표 Ⅱ-2>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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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도전적인 상황은 관리자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문제해

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상황은 학습의 동기

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

에서 매우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McCall et al, 1988).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lesson)은 의제설정 및 실행, 

대인관계, 기본가치, 기질, 개인적 자각의 다섯 가지 주제영역으로 분류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을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

다(김도연, 2008).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교훈의 세부내

용은 <표 Ⅱ-3> 과 같다. 

경 험 교훈

업무설정 및 실행

Ÿ 전문 스킬
Ÿ 사업에 관련된 모든 훈련
Ÿ 전략적 사고
Ÿ 완전하게 책임지기
Ÿ 시스템 구축 및 활용
Ÿ 문제해결 방법의 혁신

대인관계

Ÿ 정치적인 상황 다루기
Ÿ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Ÿ 임원의 특성 파악
Ÿ 임원과 일하는 방법
Ÿ 협상전략
Ÿ 자신의 관리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Ÿ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
Ÿ 갈등 처리
Ÿ 부하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휘
Ÿ 인재 육성
Ÿ 부하의 수행문제 해결
Ÿ 과거의 인맥(상사, 동료)관리

기본가치
Ÿ 혼자서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닫기
Ÿ 관리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감수성
Ÿ 관리의 기본적인 가치들

기질 Ÿ 필요할 경우에 엄격하게 행동하기

<표 Ⅱ-3>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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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cCall, Lombardo, & Morrison(1988). The lessons of 

experience. p.7. (김도연, 2008에서 재인용)

김도연과 오헌석(2007)의 연구 결과, 관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일터경험은 첫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상황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해외 근무를 통한 업무환

경과 고객의 변화,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환

경,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그 요구의 끊임없는 변화 등이다. 둘째, 조직 

내부의 미묘하고 암묵적인 정치적 갈등상황은 정치적 감수성을 개발시키

는 경험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도연·오현석, 2007). 또한, 직속 상사로부

터의 업무 코칭이나 멘토링, 최고경영자로부터의 지원과 관심, 존경하는 

상사나 동료에 대한 모델링, 부하육성 등과 같이 인간관계를 매개로 하

여 자신의 역량이 개발되는 경험들이 도출된 반면, 구조조정을 통한 감

원, 상사나 동료 등 조직구성원과의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 갈등 상황도 그 해결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험인 것으

로 밝혀졌다(김도연·오현석, 2007).

김도연과 오헌석(2007)은 또한 관리자가 처음 되었을 때의 경험, 새로

운 팀으로의 이동, 승진,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던 상황 등 역할 및 직무

가 변화되는 상황이 역량을 개발시키는 경험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신제

품 개발, 조직 재설계, 업무방식 혁신, 프로젝트, 비즈니스 리모델링 등

경 험 교훈
Ÿ 자기만족
Ÿ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해결
Ÿ 역경 견디기
Ÿ 모호한 상황 해결
Ÿ 권력 사용

개인적인
자각

Ÿ 일과 개인생활 간의 균형
Ÿ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 파악
Ÿ 자신의 한계와 약점 파악
Ÿ 경력 관리
Ÿ 기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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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혁신과 창조가 필요한 직무가 개발잠재력이 높은 경험인 것으로 

밝혔고, 업무상의 중대한 실수, 업무를 배울 사람이나 매뉴얼 등이 없는 

경우,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부하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등 어려움

에 처한 상황도 관리자가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

는 경험으로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험보다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그러한 경험

의 구체적인 예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일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은 경험을 

이끄는 구체적인 경험의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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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

가. 창업가의 경험

  경험을 통한 학습은 이전 경험의 재구성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일어

나며 상호작용하며 일어나기에 현재의 경험은 다음 경험의 밑바탕이 된

다. 창업가 학습 연구에서의 주요 주제도 경험이 학습의 자양분이라는 

것이다. 창업가 학습의 대부분이 경험에 기반한다(Rae & Carswell, 2001; 

Cope, 2003)고 하며 창업가 학습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rikson(2003)은 창업가의 행동 및 경험 때문에 창업가 정신이 형성된다

고 했으며, Minniti와 Bygrave(2001)은 창업가는 행하면서 배운다고 했다. 

Dalley와 Hamilton(2000)는 창업가의 학습 과정에 지름길은 없으며, 다양

한 시행착오는 통과의례와 같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창업가에게 중요한 학습을 일으키는 경험의 유형에 관해서 

Gibb(1997) 은 사업환경에서는 동료로부터의 학습, 행위를 통한 학습, 고

객과 공급자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 따라 하기를 통한 학습, 실험을 통

한 학습, 문제해결 및 기회 획득을 통한 학습, 실수를 통한 학습 등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창업 맥락의 중요 경험(Gibb, 1997)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특히 창업가의 학습에 있어 중요사건에 주목했는데, 창업

가의 경험 가운데 특히 ‘중요 학습사건(critical learning events)’은 창

업가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Cope, 2001; Cope 

& Watts, 2000; Deakins & Freel, 1998; Rae & Carswell, 2000;으로 이해

되었다(박한림, 2015). 중요사건은 불연속 사건(discontinuous event)(Cope, 

2003; 2005; 2011), 주요 사건(significant event)(Scott & Bruce, 1987) 등

으로 표현됐는데, 모두 창업가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상에서 발생하리

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사건(Cope, 2005)을 가리킨다. 이 경험은 

창업가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휘한다는 점(Cope, 2003)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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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건 중에서 학습을 이끄는 경험으로 성공 같은 긍정적인 경험

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며(Minniti & Bygrave, 2001; Reuber 

& Fischer, 1999), 연구자들은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의 역할을 강조

했는데 예를 들어 문제점 발생, 실수, 위기, 실패, 역경 등이 창업가의 

학습을 도모하는 중요사건(Cardon & McGrath, 1999; Cannon and 

Edmonson, 2001; Cope, 2005; 2011; Daudelin, 1997; Kleiner & Roth, 

1997; Politis & Gabrielsson, 2009; Scott & Bruce, 1987; Sitkin, 1992)으로 

여겨져 왔다(박한림, 2015). 

Ellis, Mendel과 Nir(2006)은 실패는 인지 과정을 강화하는 소스이며 

행동과 해석 방식의 인지적 준거의 틀을 변화시킨다고 하며 창업가 학습

에 있어서 실패 경험을 중요한 사건의 예로 들었다. Scott과 Lewis(1984)

는 사업가의 실패가 개인적 측면에서 정체성 탐색에 도움을 주며 더 나

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적 경험이라고 여겼다. Cave, Eccles

와 Rundle(2001)은 실증연구를 통해 실패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이후의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창

업가의 실패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 및 방식으로 창업가의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McGrath, 1999)를 보인다.

 Cope(2011)도 창업가의 실패학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한 

학습 과정을 밝혔다. 그는 이 연구에서 실패학습의 과정에서 회복과 재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재정적, 감정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의 회복이 중요하며, 회복 자체가 학습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하다(박한림, 2015)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대학생 창업가의 중요 학습 경험을 분류하여 이러한 경험의 특성을 

밝혀 대학생 창업의 중요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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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가 학습의 유형

Argyris & Schön(1974)은 학습을 의도(intentions)한 것과 실제 행동

(action)의 차이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의도(intentions)

와 결과(results)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

였다. 그들은 조직 학습의 맥락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깊이와 정도에 따

라 단일고리학습(single-loop learning)’과 ‘이중고리학습(double-loop 

learning)’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일고리학습은 조직에 나타난 오

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기존의 

신념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반면, 이중고리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신념체계 자체의 변화를 

이끌고, 규범과 기본가정을 재구성한다. 즉, 단일고리학습과 이중고리학

습은 내재한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검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Cope(2003)는 창업가가 접하는 중요한 기회와 문제에 대한 직면하거

나 극복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 즉 중요사건이라고 했다. 이때 학습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의 학습은 매우 전환적인

(transformational) 성격을 갖는다(Appelbaum & Goransson, 1997).

 창업가가 사업 활동의 경험을 통해 이루는 학습은 크게 고수준 학습

(higher-level learning)과 저수준 학습(lower-level learning)(Fiol & Lyles, 

1985)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수준 학습은 과거 행동의 단순한 반복으로

서의 학습을 의미하며 주로 단기적이고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 학습은 창업가를 둘러싼 일부 요소만을 아우르며 일상적 수

준에서 일어난다(박한림, 2015). 고수준 학습이란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과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심

도 있는 고민을 하며, 이전과는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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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수준 학습은 Argyris와 Schön의 이중고리학습이 표면적으

로 드러난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자리 잡아 근본적으로 그 행동을 지배하

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학습의 정도를 구분한다는 점

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중순환학습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아래 전제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생각을 재구조화하듯

이 고수준 학습에서는 창업가의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이 변화한다

(Fiol & Lyles, 1985; Cope, 200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 창

업가의 고수준학습의 특성과 양상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창업가 학습의 과정 및 결과

 성인의 학습과 성장은 경험의‘성찰’을 통해 일어난다(Dewey, 

1933; Kolb, 1984; Jarvis, 1987; Mezirow, 1991; Schӧn, 1983). 경험 그 자

체만으로는 학습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이상훈, 오헌석, 2016), 

‘성찰’이라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Dewey, 1933; Kolb, 1984; 

Schӧn, 1983).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성찰

은 필수일 것이다.

Schӧn(1983)은 실천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지에 대해 주목한 결과, 성찰이 전문가들 암묵지 획득의 핵심적인 요소

라는 것을 밝혔다(임경림, 2018). Schӧn(1983)은 성찰을 현장에서 수행하

는‘성찰적 실천가(the reflective practitioner)’여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Schӧn(1983)의 성찰은 Dewey(1933)의 성찰적 사고 

개념을 토대로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숙고함으로

써 현실적 문제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이라

고 정의된다(임경림, 2018).

창업가 학습에서도 성찰이 일어나는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깊이 있는 

성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중요사건으로 이것이 고수준 학습(Fiol 

& Lyles, 1985)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Jarvis(1987)도 숙고와 성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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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했다. 창업가는 ‘성찰적 실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Cope & Watts, 2000; Cope, 2005; Schön, 1983). 창업가 학습에

서 성찰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창업가가 단순한 ‘행동가’ 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며 깊이 있는 성찰에는 관심

이 없다는 편견은 오해(Bird, 1988)라고 할 수 있다.

 창업가의 학습결과에 대해서 Cope(2003)가 제시한 창업가의 학습 영

역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Cope(2003)은 자신(self), 사업

(business), 환경 및 네트워크, 경영(management)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4> 와 같다.

* 출처: Cope, 2003; 박한림, 2015에서 재인용

구분 내용

자신에 대한 학습
Ÿ 자신의 강·약점에 대한 이해
Ÿ 사업에서 자신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
Ÿ 개인 및 가족의 요구
Ÿ 성장 영역에 대한 이해
Ÿ 개인의 흥미와 동기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학습

Ÿ 사업의 강점 및 약점
Ÿ 기회 및 위기에 대한 이해
Ÿ 내부의 요구 인식
Ÿ 성장을 위한 조건
Ÿ 개발이 필요한 부분 파악
Ÿ 직원들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것
Ÿ 미래 방향 제시

환경 및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

Ÿ 현재 및 잠재 고객 공급자 경쟁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Ÿ 은행 회계사 같은 지원 업체와의 관계를 다지는 것

경영에 대한 학습
Ÿ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Ÿ 선발 및 모집 급여 보상 시스템 재무 등 중요한 

절차 나 시스템에 대한 학습

<표 Ⅱ-4> 창업가 학습결과의 구분과 내용(Cop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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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생 창업가 

 대학생 창업 연구는 창업과 창업가로서의 특성과 창업교육 관련 연

구 영역과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 창업교

육 등 특정 변수에 대한 변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적 연구에 치중(김규태, 2019)하고 있다. 김규태(2019)는 대학생 창업에 

대한 학술지 논문으로 172편3)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국내 대학생 창업 연구는 주로 창업의지,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등 특

정 변수에 초점을 두어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생 창업 관련 논

문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제어는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자기효

능감, 창업효능감,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의성, 창업동기, 창업역량, 창업

동기, 성취욕구, 교육만족도, 위험감수성향 등이다. 대학생 창업 관련 논

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대부분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적 연구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창업에 관한 질적 연구나 혼합연구는 미비하였다. 대학

생 창업 관련 주제영역은 창업과 창업자 영역과 창업교육 관련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예비창업자라는 점에서 창업의

지나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등이 어느 정도 배양되고 있고, 그것을 위

한 창업교육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된다(김규태, 2019).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창업 연구는 대부분 

예비창업자가 창업 시 필요한 핵심 요소인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요소가 창업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양적 연구 방식에 치중되었다. 대학생 창업의 의미와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창업을 해서 창업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이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창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

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여 대학생 창업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가의 고수준 학습을 이끄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

3) 한국연구재단 등에 2010년부터 2018년 등재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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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창업가 학습에 관한 연구 및 대학생 창업가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 학습의 감정적, 사회적 특징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Cope, 2005). 불연속적인 사건은 보통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따라서 불연속 사건의 감정적 측면 감정적 

강도와 개인의 성찰 및 학습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Cope, 2003). 그리고 학습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Burgoyne, 1995; Holman, Pavlica, & Thorpe, 1997), 후속 연구

에서는 사업 내·외부를 포함하여 창업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학습의 형태에 관해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Cope, 2001; 

2005). 둘째, 창업가의 고수준 학습을 이끄는 경험으로 크게 중요사건 중

에서 특별히 창업가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크게 나누면 성

공 같은 긍정적인 경험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Minniti & 

Bygrave, 2001; Reuber & Fischer, 1999). 그러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가 많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학습 경험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창업가의 학습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

가의 경험학습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창업 연구는 대부분 예비창업자가 창업 시 필요

한 핵심 요소인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요소가 창업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이를 종합할 때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고수준 학습

을 이끄는 경험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대학생 창업가 성장경험에 대

하여 성공과 실패 경험의 다양한 측면 및 감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탐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

가의 중요 학습 경험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무엇을 배우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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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검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이 있으며, 사

람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으며 인식이 구성되어 가

는 간주관성의 형성에 관심을 둔다(조용환, 1999). Maxwell(2009)은 질적 

연구의 목적으로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을 설명하고 행위나 상황,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로 대학생 창업가가 경험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

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 질문의 어구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며, 표준화된 의미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도 높은 면담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김해동, 1993). 일정한 조건하에서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질문을 하

여 응답을 얻는 과정, 즉 언어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내

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를 인지하는 것이다(김해동, 1993). 즉 심층 면담

은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으로서, 구조화된 면담과 달

리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 상황에 따라 변경

하여 진행하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의 내면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연

구절차(김병섭, 2008)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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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절차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서, 대학생 창업가가 창

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

학생 창업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

(Merriam, 2009)하였다. 목적표집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가

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Merr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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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구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진 집단이나 환경의 구

성원들과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신의 역할에 제한된 것인가, 아니면 연구 집단이나 

환경의 여러 면을 포괄하는가?’ 하는 것에 늘 주의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0).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생 창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담이 

수행된 당시(2021년 9월 초 ~ 2021년 11월 초)를 기준으로 대학 학부 재

학 혹은 휴학생으로서 창업활동 기간이 총 1년 이상 (법인 설립 이후 6

개월 이상)된 기업의 창업가(공동창업 포함)로 현재 대표 혹은 공동대표

를 맡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분야 및 영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창업가로서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제한하였다. 대

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향후 투자유치를 대비하여 대표의 지분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 창업가이지만 대표가 

아닌 경우 창업가이면서 대표인 자와 책임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창업지원단 담당자의 추천 및 

공지를 통해 모집함과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모집했다. 본 

연구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1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새로운 정보가 줄어들어

(Sutton & Callahan, 1987)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사례 추가를 중단했다. 

이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 <표 Ⅲ-1>와 같다. 

             <표 Ⅲ-1> 연구참여자 주요 특성

구분 성별 학적 정보 사업 분야 창업 경력
(2021년 9월 기준)

A대표 남 4학년 2학기 재학중 생활·소비 2년 2개월
B대표 남 4학년 2학기 휴학중 콘텐츠 2년
C대표 남 4학년 2학기 재학중 생활·소비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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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이 중 남자 10명, 여자 3명이다. 4학년이 9

명이고, 3학년이 4명이다. 이 가운데 휴학 중인 자는 6명이다. 사업 영역

은 생활·소비에서 기반기술 관련까지 다양하다. 창업 경력은 2021년 9

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 10개월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이

들의 평균 창업 경력은 1년 10개월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문서로 자

료 보완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심층 면담은 2021년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

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심층 면담

을 요청하였다. 심층 면담에 대한 안내사항 및 질문을 이메일로 보냈으

며 심층 면담이 진행되기 전까지 재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최종적

으로 연구를 수락한 13명에게 면담 설명서 및 동의서를 보내며 본 연구

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만 참여하도

록 하였다. 이후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30분 정도 반구조화된 질문

지(<부록 1> 참조)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가운데에 창업한 회

사나 대표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 및 인터뷰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구분 성별 학적 정보 사업 분야 창업 경력
(2021년 9월 기준)

D대표 여 4학년 1학기 휴학중 교육플랫폼 1년 1개월
E대표 남 3학년 2학기 휴학중 기반기술관련 2년
F대표 남 3학년 2학기 휴학중 푸드테크 1년 7개월
G대표 남 4학년 1학기 재학중 여행플랫폼 1년
H대표 남 4학년 2학기 재학중 콘텐츠 2년 1개월
I대표 남 4학년 1학기 재학중 교육플랫폼 2년
J대표 여 4학년 1학기 재학중 소셜네트워크 1년 5개월
K대표 남 3학년 2학기 휴학중 생활·소비 2년 1개월
L대표 남 3학년 1학기 휴학중 생활·소비 1년 2개월
M대표 여 4학년 2학기 재학중 예술플랫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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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조

사하여 심도 있게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

의 아래 심층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13명의 연구참여자가 모두 녹

음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자료를 확보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테마분석

(thematic analysis)을 수행했다. 테마분석은 과정을 밝히는 목적으로 대

화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며, 연구참여자의 삶의 양상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 용이(Aronson, 1994)하여, 반구조화된 심

층 면담에서 얻어진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특히 적절한 내용 분석 

방법(Kelley, Swanson, Maas & Tripp-Reimer, 1999)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 대학생 창업가가 겪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밝히기 위해서 테마분석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테마분석법은 근거이론이나 문화기술지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연구 

방법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부호화하는 프로세스로서 질적 연구방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Boyatzis, 1998). 이는 면담 내용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거나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도출해내고, 이러한 

주제들을 서로 관련되는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개방

적 코딩이다. 개방적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

며 자료에 담긴 의미와 행위를 요약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름, 즉 코드를 

부여하였다(Charmaz, 2006). 특히 원자료를 읽어가면서 연구자의 중요 

경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이 

드러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로, 선택 코딩 단

계에서 많은 양의 정보와 코드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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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를 선별하여 개념 및 범주로 발전시켰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코드를 다른 참여자들의 코드와 지속적으

로 비교하면서 같은 현상이 다른 개념으로 코딩되었는지, 다른 현상이 

같은 개념으로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수정하였다. 같은 현

상들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도록 하면서 각 코드 간의 의미 중첩이 발생

하지 않도록 검토하며 수정하였다. 

 1차 코딩 결과, 주요 경험과 학습에 관한 총 297개의 코드를 도출하

였다. 이 중 주요 경험에 해당하는 코드가 165개,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해당하는 코드가 133개였다. 이러한 코드를 중심으로 패턴을 발

견하며 핵심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위범주로 해석하는 전반적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사례의 핵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상

위범주를 생성하기 위해서 개념 틀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정된 틀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반복과 수정을 통해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

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테마를 도출하였다. 테마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잠

정적인 결과에 대해 교육학 박사 2인, 교육학 박사과정 1인, 교육학 석

사과정 2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

생 창업가의 주요 경험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수정하였고, 대학생 창업가

의 학습 최종 테마를 수정하였다. 

 분석한 내용에 대한 타당화 작업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쳤다. 일

차적으로 참여자 검토를 수행하였다. 참여자 검토는 연구참여자가 자신

의 말이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초고를 읽도록 요청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시키지 않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연구자의 분석과 결과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참여자들의 경험을 담고 있

는지를 참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이

메일로 검토를 요청했다. 전체적으로 “이상없음” 혹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2명에게 자료 분

석 단계마다 검토를 받으며 연구자의 분석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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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과정 1인과 석사과정생 2인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및 분석 

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상호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분석이 자의적이거나 편견이 작용한 부분에 대한 검

증, 수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교수 1인으로부터 분석 단계마다 감수와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과 배움의 결과를 드러

내는 주요 테마를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4.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에서 얻은 중요 학습 경

험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어

떠한 경험을 하는가?’이다. 이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험의 

의미를 바탕으로 경험을 구분하는 기준을 선정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

에서 하겠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들에게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은 창업 활동

에서 자신의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끈 경험으로 자신의 성장

에 영향을 준 경험이라야 할 것이다. 성장이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한 인

간의 심리·정서·능력 차원의 긍정적인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박한림, 

2015). Kolb(1984)는 경험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된 

지식· 기술·신념·태도·능력·사상 등이 새로운 경험과의 상호작용하

에 지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성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

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은 창업 활동 중에 대학

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

장으로 이끈 경험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을 알아내기 위해 창업가의 경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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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 학습사건(critical learning events)’은 창업가 학습 메커니

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Cope, 2001; Cope & Watts, 2000; 

Deakins & Freel, 1998; Rae & Carswell, 2000;으로 이해되었다(박한림, 

2015). 중요사건은 불연속 사건(discontinuous event)(Cope, 2003; 2005; 

2011), 주요 사건(significant event)(Scott & Bruce, 1987) 등으로 표현됐

는데, 모두 창업가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상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

지 못했던 예외적인 사건(Cope, 2005)을 가리킨다. 창업가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의 경험으로는 성공 같은 긍정적인 경험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들 수 있다(Minniti & Bygrave, 2001; Reuber & 

Fischer, 1999).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 

경험을 추출한 후 이러한 경험의 공통적 특성을 밝혀 유형화하는 것이

다. 연구참여자들이 지각한 중요한 경험의 특성을 종합해 유형화한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은 주요 사건 경험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

한 심리적 반응이고, 두 번째로, 문제 대응 방식이다. 인간의 정서와 인

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는 정서적 기반 위에 서 있다(이정모, 2009). 자전적 기억은 매우 정

서적이며(Bluck, Alea, Haberman, & Rubin, 2005)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이거나 자기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면 쉽게 접근될 수 있다(김

영경, 2021). 그러므로 참여자들이 중요 경험으로 인지한 경험을 정서를 

포함한 심리적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심리적인 특

성 이외에 문제를 해결한 방식, 즉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

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

는가?’이다. <연구문제 1>에서 창업 활동 중에 대학생 창업가의 사고방

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험 유

형을 밝혔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업 전이나 

초와 비교하여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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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위하여 Cope(2003)가 제시한 창업가 학습결과의 4영역을 활용하여 

자신(self), 사업(business), 인간관계(others), 경영(management)의 영역에

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분석틀은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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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가. 경험 유형화 과정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통해 겪은 의미 있는 경험을 

밝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

험을 하는가?’이다. 이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경험은 사전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철학』“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

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국립국어원, 2021)을 뜻한다. 듀이는 경

험을 연속성(continuity)의 원리와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로 설명하

며, 행위가 의식적으로 인지될 때를 경험이라고 한다(박주희, 2017). 즉, 

의식하지 않고 무심코 한 행위는 의식적인 경험이 아니다. Dewey(1916)

는 경험은‘시도하다’라는 능동적인 요소와 ‘겪는다’라는 수동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경험을 생산한다고 했다. 경험

은 한순간의 행위가 아닌 연결, 지속, 계속되는 행위이며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로 인해 자각하며, 인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이지 않은 한순간의 시점을 경험일 수 없다(박주희, 2017). 경험을 통한 

학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결과가 동시에 뒤따르

는 경험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해 간다(Dewey, 1938). 지식은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험된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 끝맺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을 수

정할 수도 있고 현재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미래의 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은선, 2018). 즉, 경험은 연속적으로 상

호작용하며 기존의 경험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전 경험이 새로운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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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들에게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은 창업 

활동에서 자신의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끈 경험으로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경험이라야 할 것이다. 성장이란 경험의 재구성에 의

한 인간의 심리·정서·능력 차원의 긍정적인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박

한림, 2015). 경험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된 지식· 

기술·신념·태도·능력·사상 등이 새로운 경험과의 상호작용하에 지속

해서 변화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성찰에 의해 이루어진다(Kolb, 1984).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경험은 창업 활동 중에 대학생 창

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긍정적인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험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환경에서의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McCall et 

al.(1988)은 관리자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경

험을 확인하며 이를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 (developmental experience)'

이라 명명하였다. 즉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이란 익숙하게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긴장하게 하는 도전적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

황은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상황은 학습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발잠

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McCall et al., 1988).

Cope(2003)가 밝힌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서 중요한 기회와 문제에 

대한 직면, 극복, 성찰을 통하여 뚜렷한 형태의 고수준 학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학습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요사건, 즉 역경이나 실패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러 일어나는 전환적인(transformational) 

성격(Appelbaum & Goransson, 1997)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을 알아내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경

험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가로서 현재 자신이 있기까지 영

향을 끼친 중요한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이 창

업 활동 중에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경험은 주요 창업가 연구에서 밝혀

진 실패 경험, 성공 경험과 맥을 같이 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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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창업가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중요 학습사

건은 주로 불연속 사건과 같이 창업가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상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Cope, 2005)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지각한 중요한 경험의 특성을 종합해 유형화하

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으로는 주요 사건 경험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심리적 반응이고, 두 번째로, 문제 대응 방식이다. 

다마지오(A.Damasio)는 정서와 인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

히 연결되어 있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는 정서적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인지판단 이전에 정서적 반응이 깔려 있고, 정서적 특성이 먼

저 개입되어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다(이정모, 2009). 자전적 기억

(autobiographical memeory)은 자신의 삶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을 말하

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자기 평

가, 정서,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영경, 2021). 자전적 기억은 

매우 정서적이며(Bluck, Alea, Haberman, & Rubin, 2005)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이거

나 자기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면 쉽게 접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이 중요 경험으로 인지한 경험을 정서를 포함한 

심리적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심리적인 부분 이외

에 문제를 해결한 방식, 즉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험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중요 경험의 첫 번째 유형은‘발견적 재인식 경

험’이다. 이는 대학생 창업가가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하여 일이 뜻대

로 되지 않아 혼란, 당황, 충격, 걱정, 불안, 좌절 등을 느낀 경험으로 기

존 창업가 연구에서 밝혀진 실패나 실수경험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음에 자신이 확신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했던 일들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거나 혼란을 느끼게 되어 자신에

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경험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계기로 자신이나 사

업과 관련된 개발 지점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게 된 경험이다. 

 두 번째 경험 유형은 ‘성공적 대응 경험’이다. 이는 대학생 창업

가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방식 및 유연한 태도로 대처하면서 

성취를 이룬 경험이다. 문제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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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다른 태도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나간 경험으로 혼란을 느꼈

던 예전과 비교해서 안정적 성취감을 느낀다. 세 번째 경험 유형은‘가설 

입증 경험’으로 이는 두 번째 경험 유형과 같이 성공 경험에 속하나 문

제에 대한 대응 방식과 심리상태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험은 대학생 창

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화한 경험이다. 앞에서 소개한‘성공적 대응 

경험’이 상황에 대한 대처 및 대응으로서의 경험이라면 이 경험은 주도

적이고 도전적 성격이 강하며 생각을 입증해내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

는 경험이다. 처음에는 아직 아이디어의 상태로 확실하지 않았던 의심의 

심리상태에서 이것이 입증된 이후 확신으로 전환된다.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의 의미와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Ⅳ-1>'과 같다. 

유형 내용 심리적 특징

발견적 재인식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확실히 믿거나 당
연하게 생각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자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할 지점을 발
견한 경험

확신 → 혼란

성공적 대응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문제 상황 혹은 예
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며 이전과
는 다른 태도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
선해나간 경험

이전 상황 
대비 안정감

가설 입증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행하
고 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하는 등 도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화한 경험

의심 → 확신

<표 Ⅳ-1>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의 특성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활동 중의 중요 경험의 의미와 이 경

험을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 각 경험 유형

의 구체적인 특성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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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험 유형별 특성과 사례

Dalley와 Hamilton(2000)은 창업가의 학습에 있어서 경험을 대체할 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창업가 학습에서 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

다. 앞에서 다룬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1) 발견적 재인식 경험

발견적 재인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확실히 믿거나 당연하게 생각

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 지점을 발견한 경험이다. 대학생 창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

음 겪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이런 경험을 겪기도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서 다양한 리스크를 접하면서 끊이지 않고 겪게 되는 경험 유형이다. 주

로 머리로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짐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가운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 당황, 

걱정, 불안, 초조함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실수, 부족함, 약점 등으로 인

해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며 자신의 한계를 직면

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Erikson(2003)은 창업가는 행동과 경험을 통해 

창업가 정신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Dalley와 Hamilton(2000)는 창업가의 

학습 과정에 지름길은 없으며, 다양한 시행착오는 통과의례와 같다고 했

다. 이 경험유형의 대표 사례로 사업상 판단 곤란, 역할갈등, 조직갈등, 

자기 한계 직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사업: “직접 부딪혀봐야!”

대학생 창업가들은 사업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

게 느끼게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전략이 시장에서 생각대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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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던 경험, 정해진 답이 있다는 가정하에 완벽한 답을 찾고자 적

절한 출시 타이밍을 놓친 경험을 포함하여 투자유치 결정, 지분 분배, 

사업 방향 전환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어려움 겪었던 경험이 대표적

이다.

참여자들은 시장의 흐름과 경향보다는 자기 생각과 바람대로 생각해

서 전략을 짜서 해보았지만 잘되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직접 부딪히며 

실제 시장의 현실에 접했다. 특히 B대표는 사업을 통해 시장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시장의 속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

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은 머리로만 그리고 자

신의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상품을 만들고 출시해보

며 실행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M대표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고 나서 후회했다. 소비자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 출시 이후 수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자

신의 바람대로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잘 안 됐던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는 그런 줄 믿었

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

니까 저희 거는 저희 기대고, 바램이고, 오로지 저희만 원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온라인으로 어떻

게 하냐. 시장에 큰 변화가 있고.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올라타서 그거를 이제 누리면서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중략)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열심히 

하던 일은 마치 그냥 바람이 불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저 혼자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였어요(B대표).

되돌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찾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를 좀 사전에 실제 니즈를 파악

하기 위해서 진짜 단순한 어떤 검증을 해볼 거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중략) 실제로 내가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표적으로, 소비

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검증을 하고 시작할 

이라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M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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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학생 창업가들은 시장판단 미숙으로 인한, 후회되는 선택

으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실행 가능 제품) 출시 시기 지연

을 꼽는다. 이는 특히 의사결정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아이템의 완벽성을 추구하며 제품을 검증하고 다지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내·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서 지연되기도 한다. A대표는 

구현하고자 싶은 아이디어들을 모두 모아서 담아 만들고자 하면서 출시

가 늦어져서 후회하며 MVP를 테스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대표가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거 A라는 아이디어 어

떠세요. 다 좋은 것 같아요. B라는 아이디어 어떠세요. 너무 좋

은 것 같아요. (중략) 그러면 ABCD를 다 한번 만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A만 일단 먼저 만들어서 테스

트하고 그다음에 B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다 구현해서 한꺼번에 싹

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

어요(A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은 어려웠던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로 투자 제안에 

관한 판단을 꼽는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제안에

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

학생 창업가들보다 연륜이 있는 투자자들의 조언 및 투자 제안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을 상대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창업가들은 투자자들의 제안에 떠밀리기도 

하는 등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 사업에 대한 정체

성의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C대표는 거절해야 하는 투자유치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투자자에게 휘둘렸던 일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사

안에 관한 결정 기준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 제안을 해 주셔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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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하러 가야 되나, 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하나, 콜라보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를 해주겠다는데 투자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중략) 난 이걸 제거해야 

하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거절하면 좀 빈정상하실 

것 같구나. 우리 페이스대로 가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제안하는 

데 저희가 살짝 등살 떠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힘들었어

요. (중략)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두뇌의 

절대적인 수가 적었어요. 이제 같이 창업하는 팀원이 그때는 3

명이어서 3명의 머리를 합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C대표).

어려운 의사결정 중 하나로 지분 분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과정에

서 대표는 공동창업 멤버를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

로 스타트업 대표에게 70%이상의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향후 투자유치

에 용이하기에 이 기준에 맞춘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초기 창업 멤버들

과 협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심적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부터 함께 

아이디어를 내면서 함께 해온 멤버들의 경우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한다. 나중에 합

류한 팀원들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경우 동기

부여 차원에서 지분을 주기도 한다. 이때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서 지분

을 분배한다고 해도 조율이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팀원들

을 설득하는 등 회사와 팀원을 위한 중대한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때 좀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한

국 스타트업계에서 대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걸 되게 선

호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세 명 같이 하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명했죠. 한 친구는 애초에 좀 지분 욕심 별로 없

는 친구여서 잘 설득이 됐는데 한 친구는 조금 불편함을 아직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분을 많이 가진 만큼 훨

씬 제가 책임감을 더 보이고 회사에 그리고 지분에 대한 보상은 

향후 회사가 커지면 제가 충분히 옵션이 됐든 임금이 됐든 보상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설득을…. (L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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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분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분은 스

톡옵션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팀원에게 지금 지분을 주는 거

랑 나중에 2년 뒤에 스톡옵션으로 주는 거랑 비교하면 지금 지

분 주는 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중략) 근데 저희가 9

명인데, 9명에게 케이크 조각을 잘라서 줘야 하는데 어떻게 잘

라줘야 할까, 그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어서 그분들이 

또 팀에 이제 이바지하는 기여도도 다 다르고 팀에서 역할의 중

요성도 다루고 저희 팀에서 있었던 시간도 다르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여러 번 엄청 거의 이거 지분이 지금 결정이 됐

는데 지분 결정하는 데 두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F대표).

나) 역할갈등: “대학생” 대 “창업가”

 

대학생 창업가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학생에서 사업가, 경영자, 회사 

대표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부딪히는 전환기적 역할 갈등을 경험

한다. 이 경험은 다른 경험들보다 주로 창업 초기에 겪는 경험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아이템 구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시장의 반응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

하고 고민한다. 회사 대표로서의 자신의 인식과 역할, 공동 창업가들과

의 관계와 같은 일은 당연히 잘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 여겨 이에 대한 

대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창업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자신이 직면하는 가장 난해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인 친구들과의 비즈니스 관계 정립 상황, 본인을 

스스로‘학생 창업가’로 두어 진지하게 사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경험, 

투자자나 협력업체에서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 조직

의 대표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 등이 대표적

이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공동창업 멤버들이 친한 친구, 학교나 동아리 

선·후배로 등 친분이 있는 멤버들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작

하면서는 서로 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대표로서 전체

를 조율하는 일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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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

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함께 공동 창업자들

과 일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 

신경 쓰지 않았던 동료 관계의 적정 거리에 대한 문제, 호칭 문제 등을 

정리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D대표는 친구이자 동료로 계속 대하면 서

로에게 일과 조직에 대해 감정과 논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해져 대표로서 사업에 필요한 조치와 결단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지켜야 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L대표도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다. 

저는 이번에 좀 크게 느낀 거는 학생 창업으로서 되게 많이 실

수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정과 논리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중략)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나 같은 일하는 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친구로도 보이고 동갑내기들이니까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

다 보면 이 사람이 힘들어했을 때 논리로는 이 사람이 지금 힘

들면 안 되거든요. (중략)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

고 넘어가야 하는데 친구이자 동료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었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사라는 조직에서 원하

는 목표를 어쨌든 간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 그 두 개를 좀 명

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걸 좀 느꼈어요(D대표).

어떨 때는 친구, 어떨 때는 비즈니스 이게 딱딱 구분이 안 되잖

아요. 그래서 저희도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비즈

니스로 하자 하는데 계속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서 

또 사적인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뭐 중간에 화장실 티타임 가지

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섞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이게 잡힐 거로 생

각했죠(L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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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가의 역할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창업가는 아직 자신을 

전문적인 사업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인

들이 아직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사업가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

이 아직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회사를 위해 충분한 고민하지 않고 선택

해버리기도 한다. 혹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성장할 때에도 이 일을 계

속해야 하는지, 대학생으로서 학업으로 다시 돌아갈지, 취업 준비를 해

야 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L대표는 창업 초기 자신을 아직 사업가로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회사 가치를 낮게 인정한 계약임에도 사인하며 학생이라는 페르

소나 뒤에 숨고 싶어 하는 등 아직은 학생이라는 정체성과 혼재되어 전

문적인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했다. J대표

는 출시한 제품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지자 계속 사업을 해야 할지 갈등

했다. 팀원들도 모두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진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 G대표도 초기 사업프로젝트 마무리 이후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팀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본인도 자신의 진

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왜 그 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초기 스타트업 그냥 울며 겨

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일단 사무 공간 

같은 거를 제공해 주고 벨류를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벨

류가 엄청 낮았거든요. 진짜 한 자릿수대로 억 단위가 한 자릿수

대로 가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대학생 창업이라 더 그런 게 심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동아리 느낌 나는데, 벨류가 뭐가 중

요하냐 약간 이런 마음이 (중략) 결국은 사인은 제가 한 거니까 

하면 안 됐었던 계약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곳에다

가 사인하고, 우리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일단 하자 약간 이런 식으

로 사인을 했었죠. 그때 깨달은 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업한다는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생각

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간을 봤었죠(L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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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그때도 처음 딱 해봤는데 저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 

직접 마주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디벨롭을 해보자

는 결정이 있어서 이제 그때도 어쨌든 실패라는 거를 뭔가 마주

하고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웠어요. (중략) 다시 한번 시도하자고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 친구들을 보면 다들 취업을 

준비를 진짜 하고 있고…. 제가 뭔가 사실 이 앱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은 이미 실패도 했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에서 진로 고민과 같이 겹치니까 저희 앱 자체에도 그리고 저희 

진로도 너무 모호해지는 거예요. (J대표).

초기 창업 멤버들이 좀 나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 끝났

을 때 그때 이걸 이어나가야 할지 그만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

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같이하던 친구들이 나가니까 뭔가 되게 섭

섭하기도 하고 (중략) 그 사람들이 이제 없고 두 명만 남아서 유

지를 하다 보니까 힘도 많이 빠지고 그 친구들이 취업하러 가니

까 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해야 하나 

이랬던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렇게 쏟

은 아이템을 한 달밖에 안 하고 그만두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

히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아직 이룬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어나가도록 결정했었는데(G대표).

다음으로 대학생 창업가들이 그동안 학생으로 살면서 사업이라는 세

계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은 현실이고, 창업생태계

가 포식-피식 관계의 냉혹한 정글임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창업 생태계에 입문한 대학생 창업가는 포식자들의 먹잇감의 대상이 되

기도 하는데 가령 이들의 아이템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이익을 

취하려는 투자자를 만나거나, 거래의 조건으로 과한 지분을 요구하는 사

업파트너를 만나기도 한다. 또한, 대학생 사업가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쉽게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

학생 창업가들은 갑·을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에 놓이는 난

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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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표는 투자자의 불안감 조성에 휘둘렸던 경험을 통해 대학생 창업가

라는 이유로 자신을 창업 생태계에서 갑·을 관계의 ‘을’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G대표는 자신을 사업가가 아닌 대학생으로 대하는 

어른들로 인해 사업의 의도와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제 저희가 어리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진지하게 

안 보는 게 가장 커요. 언제까지 할 건데 이렇게 보는 시선이 가

장 크고…. 이제 좀 서러운 거는 뭘 모를 거로 생각해서 (중략) 

거기 멘토라는 사람이 (중략) 학생들이 교수님이건 누구건 어른

들한테 잘 보이고 뭔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성 그대로 창업을 하게 되

면은 VC한테 뭔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따지

고 보면 그 사람도 나한테 뽑아 먹을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갑을 관계가 절대 아닌데, 너무 나를 ‘을’로 생각을 하

는 게 학생 창업을 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L대표).

거래처나 투자자 등 어른들 대하는 게 저는 아직 어렵더라고요. 

대학생이다 보니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거

나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대학생인 것도 얘기하게 되고 하

면 미덥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중략) 제가 그거를 좋은 소리로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비판을 수용하는 거나 좀 유들유들하

게 넘어가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중략) 대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능력이나 저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거를 되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

서 이러한 프로그램 좀 진행해서 지역 활성화도 하고 싶다고 말

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예약률이나 높여달라 이

런 분들도 많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마케팅

만 맡아서 해달라. 이런 분들도…. (G대표).

창업가들은 본인들이 대표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것을 아쉬운 경험의 하나로 꼽는다. 조직의 대표이자 구성원들의 리

더인 대표의 역할은 다양하다. 민츠버그(H.Mintzberg)는 여러 형태의 경

영자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10가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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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는데(한길석, 2013),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대인 

역할, 정보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이다. 대인 역할(interpersonal 

roles)에는 대표자 역할, 리더 역할, 연결자 역할이 있고, 정보 역할은 정

보 탐색자, 정보 보급자, 대변인 역할이 있으며, 의사결정 역할에 기업가

로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문제해결자, 자원분배자, 협상자 역할이 

있다.

대학생 창업가는 이러한 대인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에서 시

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

의 리더로서 직원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기본 교육 없이 성과를 내지 못

한 직원을 신뢰하지 못한 경험, 회사의 기본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없

이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면서 의사결정에 지연을 일으킨 경험, 공동 

창업자들의 의견에 밀려 리더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B대표는 일에 능숙하지 못한 직원을 이 일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대신

에 대표인 자신이 그 업무를 배워서 커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경험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 역할을 존중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

록 지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직원, 두 가지 모두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접해본 사람에게 이걸 주면 당연히 못 하는 건

데…. 엄청나게 양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었고 근데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개발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가 

못하니까 제가 배워서 했는데 데 또 배워서 하니까 또 금방 하

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덕분에 배우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개발을 배우는 동안에 사업적으로 대표가 할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다 놓치게 되는 건 거죠. 대표의 역할에 집중을 더 

많이 해야 했던 건데, 그래서 뭐 그런 실수도 했었고(B대표).

IT 스타트업 대표는 제품의 주요기술의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

다. 대표로서 개발자 및 디자이너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

고 있어야 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업무 협의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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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런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

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팀원이 이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하

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대표의 영역으로 정해진 피칭에서 대표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력하지 못하고 멤버들의 조언에 끌려가서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소신 있게 지켜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작년, 2020년 3월부터 스타트업 팀으로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백

엔드 개발자가 필요했는데 프런트 엔드 개발자만 4명인 상태에

서는 이제 전혀 개발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개발자들이랑 이제 

뭔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용어들도 몰랐고, (중략)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화면 설계서라든지 아니 뭐 이제 그 기능 차트

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툴들을 다룰 줄 몰랐

어요. 대표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진행이 엄청 느려지게 돼서 

결국에는 팀원들이 디자이너 두 명 빼고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절망했었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때 팀원이 저 포함해

서 한 9명이었는데, 6명이 나가니까 (F대표).

저희가 어떤 기업의 데모데이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발

표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양보했었어요. 친구, 대다수 멤버들의 

의견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다르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 팀원들도 능력이 있고 좋은 팀원들

이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하고 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를 함에도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좀 끌려갔었거든요. 발

표할 때도 일단은 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주는 것

도 중요한데 결국 나가서 얘기하고 돈을 가져오거나 이런 거는 

대표인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방

향성을 제시하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G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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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갈등: “팀 빌딩이 난제”

대학생 창업가가 겪는 조직관리의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팀원 이탈로 

인한 팀 빌딩의 문제, 팀원 간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에 대한 조율문제, 

직원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McCall 외(1988)는 임원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밝힌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을 업무 경험, 인간관계 경험, 역경 경험의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김도연과 오헌석(2007)도 직무 경험 이외에 환경 영

역과 인간관계 영역에서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들을 도출하였다. 이같

이 일터학습에 있어 인간관계에서 겪은 경험은 학습자가 느끼는 유의미

한 경험이다. 이는 대학생 창업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 창업가는 팀원 이탈과 이후 팀 재구성이 조직 내부 문제 중에

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멤버

들은 대학생과 창업 멤버의 역할을 겸하며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

서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업과의 병행문제, 회사

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한 결정 등으로 인해 

회사에 오랫동안 헌신하는 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팀원 

이탈의 원인은 다양하나 특히 회사의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등 회사의 비전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 대표로서 책임감을 절감하며 회사가 

잘되는 것이 팀원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자각한다. 또한, 팀원들 간의 의견충돌과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분열도 

팀의 와해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한다. 

G대표는 초기 멤버 4명 중 2명이 팀을 나가고 다른 멤버들이 들어오

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

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A대표는 유의미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원 2명이 그만두는 일을 겪으며 기업 대표로서의 자

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H대표도 다양한 이유로 직원이 



- 56 -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이 잘되어도 잘 안되어도 팀원

이 나갈 수 있고, 직원의 마음 안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도 예상치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맨 처음 이제 저희가 초기 창업 멤버가 4명이었는데 멤버들이 한 

번 교체가 됐었어요. 두 명이 나갔고 새롭게 4명이 들어온 시기

가 있었는데 (중략) 저희가 처음 이제 팀을 짜고 나서 같이 일할 

당시에는 서로 견해도 다르고 그래서 충돌하기도 하고 감정적으

로도 좀 많이 상하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1차 프로젝트

가 끝나고 나갔어요. 서로가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서 일을 진행

할 때 좀 많이 충돌이 있었죠. (중략) 저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 맡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G대표).

수익이 나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할 수 있어, 조

금만 더 하면 되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그

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몇 달 수 있을 거야 

다음 달에도 딸 수 있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과연 대표가 책임감 있는 행동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

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두 분이 이제 나갔던 것도 저는 그렇게 생

각해요.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

었으면 안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A대표).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험이 두 번 있었어요. (중략) 투자자들 무

조건 된다고, 너희가 하면 무조건 투자해 줄 테니까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개발자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이것까지 얹혀 

버리니까 갑자기 일이 늘어나면서 왜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이

렇게 하지 하면서 개발자들이 힘들어서 나가게 되고, 아이템이 

개발자가 없으면 앱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잠시 

미뤄두고 개발자를 그럼 구해야 하나 하는데 이제 기획하는 그 

친구도 지친 거예요…. 그 두 경우 다 이제 사람이 나가면서 그 

진짜 나가는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구나 했어요(H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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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담당 영역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스타트업에서 빈번하

게 일어나는 갈등의 유형이다. 많지 않은 인원으로 시작한 대학생 스타

트업의 경우 각 영역의 소통과 조율이 원만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에 미

치는 타격이 더욱 직접으로 다가온다. 대표는 이 과정에서 기획, 마케팅,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의 사고방식과 행동특성을 포착하여 이들의 관점을 

균형 있게 수용하여 이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H대표의 경우 디자이너와 기획자의 관계가 회사 전체에 끼치는 영향

을 고려해 대표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J대표도 마케팅 기획과 개발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생긴 내부 갈등상황을 접하면서 마케팅 기획, 개

발자, 디자이너 등의 문제 인식과 접근 방식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실감

했고 각 영역의 전문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디자이너랑 기획하던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싸운다기보

다는 기획하는 친구와 디자이너의 그 결과물에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는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확고하고 그

래서 뭔가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피드백이 막 계속 

들어오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피드백은 상시로 들

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고 힘

들어하고 서로 이제 사이까지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H대표).

팀 내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시장과 계속 맞닥뜨

려서 홍보도 하고 소비자를 만나면서 피드백도 많이 받는 게 저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

요. 그 과정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를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중략) 그 과정에서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도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

고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지 모른다는 것을 직시하게 돼서 (중략) 마케팅 기획,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는 건지, 개발자

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를 알아야겠다고…(J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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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서 직원과의 소통하며 자신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거나, 

자신이 생각한 방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당황하는 등

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D대표는 자신 있어 하던 커뮤니케이션이 현

재 대표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직원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

도까지 솔직하고 투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대표는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

스템을 실행한 후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팀원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소통에 대한 부분이에

요. 저는 학회 활동 같은 데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한다

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막상 제가 대표가 되니까 이게 약간 

가장의 느낌이랄까요. 어디까지 말을 하고 어디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사실 팀원이

나 직원으로서는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중략) 대

표는 소통이 100% 투명하면 안 된다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저는 아직도 제가 좀 많이 시행

착오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D대표).

저는 처음에 약간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

략) 제가 대표진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의 프로세스나 그

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잘 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

각했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그냥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이게 진짜 한 일주일 전에 터

진 일인데. 그렇게 팀을 굴리려다 보니까 되게 팀원들이 되게 수

동적인, 그냥 정해진 규칙이 있고 대표님들이 잘 정해서 줬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 번 생겼어요. 

이거는 개발팀 쪽 문제였는데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

들한테는 책임이 없고 헤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공공

연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I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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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어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대표는 조직문화 세팅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스타트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직문화 시

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성장통을 겪게 된다. 조직원의 불

만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팀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

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E대표는 투자가 이어지면서 회사가 양적으로 커지면서 직원

이 회사의 분위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의 회사에 

맞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C대표는 최근에 합류한 직

원이 3일 만에 퇴사 의사를 밝힌 사건을 통해 회사의 인적 관리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동 창업자와 달리 이후에 합류하는 직

원의 경우 회사의 역사와 비전을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사업이라든지 펀딩이라든지, 신

사업 런칭이라든지 이런 일에 바빠서 일대일 미팅이나 그런 팀 

시스템 체계 구성 이런 거에 신경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그 두 달간 그 정도 그랬을 때 이제 기존 팀원 이제 저희 코

파운더들은 아니지만 코파운더 다음으로 입사했던 팀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강한 피드백을 했고 회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가 

지금 느끼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가더라

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고….(E대표).

한 분이 최근에 합류하셨다가 3일 정도 만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중략)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를 찾았고 이제 온보딩 과정 처음에 들어오

셔서 그분이 앞으로 뭘 해야 하고. 그분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뭐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

었어요. 그때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

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설명해줘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그걸 전달받지 못한 당사자는 나

를 왜 뽑았으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며, 앞으로 여기는 도

대체 뭘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C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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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표는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 멤버에 대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마

주했다. 회사가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팀 전체의 사기를 위해

서 헌신하지 않는 팀원을 더는 놔둘 수가 없게 되었다. 친구이자 공동 

창업가인 멤버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저희가 조직이 6명인데, 동아리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남

의 돈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설 법인에 돈을 투자 회사에 

돈을 쓴다는 것부터 좀 저는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을 위한 스펙으로, 그렇게 시작

한 친구들도 이제는 아니다. (중략) 근데 이 마인드셋의 전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자주 보였죠. 그러

니까 뭔가를 병행하려고 자꾸 하고 이거를 올인이 아닌 약간 아

직도 좀 일종의 거쳐가는 그런 스펙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게 보이고 그러다가 근태나 업무 몰입도나 이런 게 다른 팀원들

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L대표).

라) 자기한계 직면: “정말 잘 안 되는 게”

창업가는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특히 자신의 약점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개선해야 할 성향과 습관

을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L대표는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를 대응하는 

상황이 두려워 말을 못 하고 회피했던 경험을 통해 아직 회사의 대표로

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이제 학생이 아니고 이제 직장인이고 성인이고 이제 

더구나 대표니까 이 회사의 결정권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건 당연한 건데.(중략) 저

희가 되게 낮은 밸류의 계약, 사실 조건부 계약인데 그 계약서가 

되게 허술하긴 했는데 그 계약서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한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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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밸류로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었거든요. 

(중략)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막상 제가 해결하려

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피하려고만 하고 그거를 제가 말하려

고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변호사분들 만나면서 이거 소

송 걸면 이길까 이것만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L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자신의 한계는 소통과 커뮤니케이

션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스타트업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것

은 결국 사람에 있으며 사람 관계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서 이 부분에 있어 한계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I대표는 내성적인 성향

으로 인간관계 대면이 어려워 이를 최대한 배제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적

용했지만 잘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직면했다. 

A대표는 평소 자신이 이해력이 좋아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화

하고자 했지만, 대표의 이러한 반응에 직원들은 말을 끊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피드백을 받고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

한 것임을 깨닫는 경험을 한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약해요. 제가 좀 기계적인 팀 관리에 너무 집

중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죠.. 저는 팀 리더로서는 우리 다 잘못하

지 말자 우리 다 서로한테 잘못하지 않고 (실수) 제로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놓아서 아

무도 잘못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중략) 그래야 나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일

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그 부분이 사

실 제일 약점인 것 같고요. 피드백 줄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

하면서 말하는 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한계를 느껴요(I대표).

제가 버릇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말을 끊는 버릇이 있거

든요. 사람의 말을 끊는 버릇이 되게 잘못된 버릇인데.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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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이해를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중략) 그러다가 지레

짐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게 이 사람이 a를 말했으니까. 

다음에 a'를 말하겠구나라는게 얘기가 되니까 중간에 a'를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략)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고 이제 들어가는 버릇이 있

는 거죠.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팀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더

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저한테 말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A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은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성향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대표는 자신의 결정과 생각

만을 고집하던 자신의 스타일을 회상하며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

기 생각을 고집했지만 결국 자신이 고집을 꺾는 것이 회사의 성장에 도

움이 된 것을 보며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실감했다. 또한, 계획형이던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 사업이 진전되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계획과 달라

도 초연해지도록 마음을 다잡게 된다. 그 밖에 자신의 생활 스타일로 인

해서 회사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F대표

는 대표의 실수는 회사에 타격을 주는 요인임을 실감한 경험을 통해 비

즈니스 미팅에서 전문가다운 자세를 갖게 되었다. 

회사가 2021년 3월 정도부터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 방향이 

생각보다 잘 안 됐고 (중략) 사실 그때는 막 넣고 싶지 않은 기

능인데 투자자들한테 잘 보이려면 넣어야 하는 기능에 관한 문

제가 그때 부각이 된 거죠. 저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만들고 싶

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렇게 막 방향을 틀어가는 거에 약간 고

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회

사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공간이랑 좋은 팀원들을 더 많이 만

날 수 있게 됐고. 우리도 실무자들도 프로세스에서 더 많이 실험

해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유지력이 생겼잖아요. 그때 내가 잘

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I대표).

저는 원래 완전 계획형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러면 제

가 너무 많은 감정적인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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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중요하지만 

되게 운도 관계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힘들이 너무 많은 거

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나는 이걸 왜 못 했을까. 이게 왜 

안되지 했는데 그게 단순히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고 한데 계획에 집착하면서 그 계획에 너무너무 내가 감정 정적

으로 메이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D대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제가 대표로서 AC분들이나 VC분들 (중략) 그

리고 되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

요한 게 시간이더라고요. (중략) 근데 시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경리 업무나 아니면 회사 서류 업무나 그리고 또 팀 

전체적인 기획이랑 이제 세부적인 기획도 다 해야 하니까... 약

속 시간이 3시였는데 제가 이제 4시로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스

케줄러에.. 실수로.. (중략) 그리고 세무사님 미팅 때 또 사실 다

른 미팅으로 깜빡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때 그런 

두 번의 실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절대 이러면 안 되겠

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F대표).

2) 성공적 대응 경험

 성공적 대응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문제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나간 경험

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찾으며 현상과 이면의 의미를 

고민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

해보며 상황을 개선해나간다. 수시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대

학생 창업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조직에 맞

는 해결방안을 찾아 적용하며 사업, 경영, 사람, 자신 등에 대해 배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했

던 예전과는 달리 이전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풀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 64 -

적용해보며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가로서 성장해나가는 경험이다. 

 대학생 창업가의 이러한 경험을 학습민첩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learning ability from 

experience)으로 개인이 처음 경험해 보거나 현재와는 다른 업무 수행 

환경에 처했을 때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뜻한다

(Lombado & Eichinger, 2000). 새로운 행동의 습득이나 태도 변화와 관

련한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Connolly, 2001; DeMeuse et al, 2012; 

Eichinger & Lombardo, 2004). 회사 대표로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

제 해결상황을 수없이 접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민첩한 학습이 일어

날 가능성이 크다. 대표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가로 넓어진 경험의 

폭으로 배우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크다. 이 경험의 구체적인 

유형을 사업위기관리, 역할인식, 조직관리로 구분하였다. 

가) 사업: “예전 같았으면 난리났을 텐데”

대학생 창업가는 일련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경험은 학

습의 중요한 자원이다(Kolb, 1984; Jarvis, 1987;).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이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 예

를 들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 단위의 문제로 나눠서 하나씩 실행해

보며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간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합

적이라는 인식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도하도록 한다. 

일하면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것은 창업이 아니면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혹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단계별로 쪼개서 문제를 최소 단

위의 문제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행해보는 게 사업하면서 

배운 능력입니다. (중략) 복잡이라는 거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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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풀기 어려운 상황이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복합

이라고 하면은 작은 문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중략)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때는 똑같은 양이지만 복합으로 가게 되는 순간 

작은 단위들을 이제 해결하면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A대표).

사업,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와 문제해결을 경험

하면서 창업가들은 유연한 관점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 유연성은 민첩한 

학습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요소로, Spreitzer 등(1997)은 학습민첩성을 측

정하는 하위요소로 피드백 추구, 피드백 활용, 유연성, 비판에 대해 열린 

자세, 학습 기회 추구, 문화적인 모험심으로 규정했다. 유연성이 학습민

첩성의 주요 요소로 들어간 것은 기존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이전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는 유연성과 변화 상황에서도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Mitchinson & Morris, 2014). 

 C대표는 일련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이고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

험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

는 태도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해결한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다. D대표는 혼자 공부할 때는 계획

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와 장애를 접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유연하

게 대처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 것이다.

그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상 까서 얘기를 같이 해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

는 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이걸 얘기하고 나니까 어 저 팀

원이 나보다 더 강력한 틀을 들고 있었네. 근데 서로 얘기를 하

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근처에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지인에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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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어렸을 때 개인적인 경험이 이 문제에 적임이 되는 경험이

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얘기를 그냥 하면 공유를 하면 

시작이 되는 것들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으면 의외로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 안 생기는 것도 좋고

요(C대표).

목표를 세웠는데 고객을 이번에 50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처음

에는 그렇게 내가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대범한 목

표를 세워서 내가 재고 파면 그게 될 것이라고 정말 굳게굳게 

믿었었어요.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 책 한 권을 이틀 안에 끝낸

다 하면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단순한 공식은 통하지 않

고 또 공부를 그렇게 했을 때 못했으면 내가 자기가 감을 가지

고 다음 날이라도 얼른 해서 이걸 끝내면 되는데 사업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메어버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

요(D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I대표는 자신의 업무 영역을 넘어 기획, 개

발, 디자인 각 분야에서 이해를 포함하여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

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디자이너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다른 앱에도 엄청 많고 또 우

리 앱을 쓴 사람들이 그거를 메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좀 뒤로 밀려나는 기능이 될 거니까 지금 안 넣어도 된다를 

고집했었는데 회사 즉 IR을 찍는 입장에서는 당장 나와야 하는 수치

같은 게 있으니까 가입자 수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야 하겠

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개발자랑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고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뭘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걸 우리가 힘을 계속 연결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고집부리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I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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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가가 겪은 곤란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는 투자자 선별이

다. 앞에서 투자자 결정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유치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창업가는 본인의 조직에서 투자자를 선

별 기준을 논의하여 대처한다. 팀원들과 논의하여 기준을 만들어 대처하

면서 본인들의 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한다. C대표는 창업가와 팀원의 의

사결정을 존중해주는 투자자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다잡게 된다. 

어려웠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략) 이제 팀원들이 이런저런 논

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던 거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우리 

내부 데이터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거를 존중해 주는 투자

자였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해보

니까 안 됩니다. 이거 말고 저희 피봇 할게요. 저희 딴 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들어줄 만한 투자자 이게 기준

의 척도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저희 내부적인 논

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기준의 척도가 됐어요. 그렇

게 이제 결정을 했죠(C대표).

나) 역할인식: “대학생 창업가”에서 “창업가”로

이 부분에서 다룰 내용은 앞장에서 다룬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 

중 역할갈등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 경험에서 얻은 배움은 특히 대학

생 창업가에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이제 학생이 아

닌 독립된 주체이자 사업가로 인지하며 이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

험한다. 대학생이 자신을 사업가로 인식하면서 맺게 되는 대외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학생 창업가의 역할갈등 경험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 창업가는 자

신보다 나이와 경험이 한창 많은 업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대

에게 지나치게 공손하게 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설정이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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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즈니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며 상호 이익을 주고 협력하는 

경우 그 관계가 유지되고 성립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자신을 무

조건 을의 입장에 놓지 않는다. L대표는 스스로를 학생 창업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F대표는 자신들의 아이템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거래 당사자와의 동등한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저는 사실 학생이면 학생이고 창업이면 창업이지. 예전에는 학

생 창업가입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학생 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를 좀 나는 학생이니까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자기도 그

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남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생 창업팀이라

고 설명을 했다면 요즘에는 학생이라는 거 절대 말 안 하고 나

이도 말 안 해요. 어디 가서 나이 어리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편

이에요. (중략) 이제는 갑을 관계의 을처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좀 여유를 갖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L대표).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예의상 제가 좀 뭔가 나이도 더 훨씬 

저는 무조건 나이가 더 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좀 

되게 공손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인사 되게 깍듯하게 하고 그

랬는데 나중에 거래할 때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더라

고요. 그 사람이 뭔가 깔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어린 사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

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진짜 다 상식적이고 서로 다 존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첫인상부터 이 사람이 제가 숙이고 들어가

는지를 보고 거래할 때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하

더라고요(F대표).



- 69 -

이렇게 대학생 창업가는 학생과 사업가의 중간자 위치로 인해 존중받

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업계 사람

들을 만나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점차 알아간다. 특

히 다양한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동등한 거래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F대표와 G대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설득을 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아무래도 대학생인 저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대학생일 때는 대학

생들만 만나잖아요. (중략) 스타트업 대표로서 여러 다른 대표님

들이나 AC나 VC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

으신 편이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들한테서 MOU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인맥에 다른 인맥 소

개를 얻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 같

아요. 그분의 눈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말을 말

씀을 안 하셔도 제가 어떤 걸 제시를 해야지 그분이 혹하실지 그

런 거를 캐치하는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되게 잘 집중해서 

듣다가 이 사람은 이런 방향을 원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제

시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G대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중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성과 지표도 보게 되고 좀 

시장의 크기 그런 거 이제 보게 되시죠. 이제 근데 이제 AC나 VC

같은 분들은 좀 초기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 더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

람마다 모든 걸 다 포커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원하는 그 목적을 먼저 딜리버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설득

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목표에 공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훨씬 더 다른 말을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훨씬 더 공감을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F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거래처, 협력업체 등 업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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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시장 상황, 타이밍, 운을 포함하여 예측하고 통제되지 않

는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외부 어느 한 사람에게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대표는 건강한 

협력 관계에서 오는 시너지는 추구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

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사업가로서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인식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동등함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탄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위

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의 다각화와 

아이템의 개발 등 경쟁력을 갖추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밑거름

을 만든다. K대표는 사업 및 사업파트너의 다각화를 통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대표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투자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에 일조했다.

이제 또 배운 게 특정한 한 사람이나 특정한 하나의 리소스, 특

정한 하나의 어떤 협력사, 특정한 파트너십 이런 거 하나에 의

존하게 되면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 회사 구조가 다 무너지는 쪽

으로 간다라는 걸 이때 배웠던 것 같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

대한 여러 가지 트랙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버릇이 좀 든 것 같

고. 근데 결국에는 그 수익이 지나가시고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아 좀 오히려 버릴 거나 포기할 거 이런 걸 좀 빨리 

포기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다는 거 (중략)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간단하게 측정을 하고 이거에 대

해서 좀 빨리빨리 유연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걸 많이 경

험한 것 같고(K대표).

완전히 프로덕트만 계속 고치고 이런 일은 아니고 돈을 버는 일

에도 아무래도 시간을 시간과 어떤 리소스를 보아야 되니까 조

금 무겁긴 한데 사실은 저는 그냥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투자자들한테 안 휘둘려도 되고 우리만의 템포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갈 수 있거든요(B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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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이제 과거에는 어떤 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좀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저희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아느냐로 이제 판가름이 날 정도면은 그냥 

시장에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K대표).

다) 조직관리“분야마다 달라서”

앞에서 대학생 창업가가 겪는 조직관리의 어려움으로 팀원 이탈로 인

한 팀빌딩의 문제, 팀원 간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에 대한 조율문제, 직

원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살펴봤다. 이제 대학생 창업가가 조직 내 발

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대표들은 대부분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경험한다. 이는 팀원들이 회사의 중요 결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적용하며 효율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대표는 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

다. 이 밖에 대학생 창업가는 친구에서 동료로 관계를 전환하기 시작하

며 호칭과 말투를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분위기 변화를 이끈다.

팀별 혹은 팀원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잡아나가

는 것은 대학생 창업가들의 대표적인 조직관리 경험이다. 대표는 분야와 

사람에 따라 사고방식과 이를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뿐 아니라 팀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윤활유와 같은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가진 멤버들의 대립

과 갈등을 조율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지만 팀원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을 

지녔기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대표로서 팀원들을 잘 파악하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맡도

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A대표는 팀원 혹은 팀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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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아나간 경험을 통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대표는 사람과 분야에 따라 이해와 전달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과 대표로서 이를 설명하면서 중재한 경험을 통해 직원 수가 

제한적인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가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

해서 고민하면서…. (중략)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에서 중

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중재자 역할은 일단은 일정과 그 안에 

해야 할 일들 그다음에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명확

하게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외부 개발팀에서 이 작업이 끝났다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내부 

개발팀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부 개발팀이 현재 어디를 작업하

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다음 단계가 어디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A대표).

팀원들이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타사와의 

소통할 때도 뭔가 이제 기술팀이랑 다른 팀이랑 얘기하면은 소통

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소통이 잘 되게 그들의 언어

로 이렇게 통역을 해준다고 해야 하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예

를 들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랑 마케팅하시는 분 중에 데이터 

위주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랑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고 개발

하시는 분들이랑 제조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다른데 그들이 사

고하는 스페이스를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거기서 그들이 쓰

는 다루는 기술들의 기호들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중략) 

적절히 뭔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누가 봐도 쉬운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해요. 이런 게 엄청 자잘 자잘한 거긴 한데 

실무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초기 조직에는(C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은 팀원 간의 서로 다른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가진 

멤버들의 대립과 갈등을 조율하며 지치기도 하지만 팀원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을 지녔기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결과물

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실제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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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층적인 속성이 있다. 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두 개념의 영향력에 독립적인 

차이가 있다(박준기, 이혜정, 2016). 즉, 일반적으로 갈등을 부정적인 영

향으로만 여겨 회피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보다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팀 내부 성과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Kim, Ahn, Lee, Choi & Beak, 2015).

G대표는 개성이 다른 팀원 사이의 갈등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멤버들

의 다양성이 결국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J대표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소비자 입장과 시장의 

눈에 맞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균형점을 찾게 되면서 협업의 가치를 실감했

다. L대표는 대표로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을 바탕으

로 각 전문가 영역에서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이 대표로서 매우 중요한 

경영능력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렇게 서로 관점이 다르고 다양하니까 제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

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할 수

도 없었던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1차 프로젝트로 저희가 프리오더를 받아서 여행을 진행해서 한 

달 단위로 예약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열었을 때 일주일 만에 

다 팔았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좀 서로 다른 능력과 성향이 있

는 인원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좀 그런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G대표).

관점이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는 이제 그 디자이너 친구를 

중요한 건 스타일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납득이 되

게 표현을 하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그 친구는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을 굳

이 하지 않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랑 사업이랑은 다르다는 걸 느낀 

거는 사업은 어쨌든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고 이거를 사용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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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중략) 지금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 그 친구도 말을 해주는 게 그 친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서 좀 더 시장에서 원하는 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걸 알

아서 이걸 적용하게 된 게 가장 크게 배운 것 같다는 말을 해주더

라고요.(J대표).

팀원들은 각자 자기 영역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거를 좀 섞을 수 

있는 거 그런 역할은 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협업하는 방식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아직도 어렵

긴 한데…. 그 두 분야가 성향이 좀 다르죠…. 일단 근무의 성격 

그러니까 일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그분들의 전문 영역이잖아

요. (중략) 저희가 특히 개발 쪽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직도 모

르지만, 이분들이랑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계획은 같이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런 거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L대표).

대표로서 팀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팀원 이탈이 잦은 스

타트업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

서 공동창업자 이외 직원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찾

아온다. E대표는 회사가 바빠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성장도 중

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하나의 팀으로서 멤버들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G대표는 회의 중 발언의 순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에서 직원들의 참여도가 달라지고 회의 분위기가 많

이 좋아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재 안 되는 부분들을 좀 공유하

고 우리 좀 이제 너무 달려가기보다 살짝 달리는 사이에 살짝씩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갖자고 했죠. 또 의사결정 체계도 예전에 

저희가 원래 전체 회의가 주간마다 있는데 이거를 바쁘다 보니

까 생략하고 넘어가 있는 게 잦았던 거를 다시 좀 부활시키고. 

꼭 생략하지 말고 하자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체계를 아

예 다시 세팅한다든지 역할과 거나 다시 세팅해서 조금 더 잘 

의사결정 체계가 이루어지고 모두의 의사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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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제 전체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 이제 리드끼리 논의해서 이

제 좀 회의를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스템도 마련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E대표).

예전에는 회의할 때 멤버들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었

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들어주고 나서 그 이견을 조율하는 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 때는 그 약간 좀…. 그 이후부터는 팀원들

이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까이거나 자기

가 얘기한 게 안 들 걸 걱정하기보다는 우선은 다 얘기를 할 수 있

으니까 편하게 다른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 같고 (중략) 그래서 팀

원들이 좀 더 믿고 가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렇게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서

로 납득하게 되이까 훨씬 더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G대표).

대학생 창업 멤버들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대표는 직원들의 호칭과 말

투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 친구 관계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지켜야 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박한림(2015)은 창업가의 활동에서 인

간관계는 핵심에 위치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창업가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창업가는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

다는 점을 배우기도 한다고 하였다. M대표는 서로 존칭과 높임말을 쓰면

서 서로에 대해 더욱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다 또래다 보니까 말투를 너무 케주얼하게 쓰

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그냥 대화하듯이 하니까 존중이 안 되

는 느낌이 있어서 적어도 회의를 할 때는 서로 존중을 하고 예

의를 하면서 존댓말을 말을 쓰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

고 얘기를 할 때 서로 말 끊지 않고, 그리고 이름 뒤에 ~~님이라

고 불러요. 그리고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정되지 않

은 사안에 관해서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로 하고 그거를 받아들

이기로 했어요(M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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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입증 경험

가설 입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검증하여 구

현으로 성공하는 등 사업 아이템과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도전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다. 이는 생각을 현실로 입증해내며 도전을 성취함

에 따라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경험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재미와 확신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는다. 또한, 인생과 사업의 의미를 발

견하며 이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업 아이템 실험뿐 아니라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실행

한다. 이 경험 유형은 특히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 중 특히 창업가 

정신의 대표적 특성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경험

으로 볼 수 있다. 

가) 사업 아이템 실험: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재미”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중에 특히 도전성과 주도성이 가장 잘 드러나

는 경험이다. Covey(2003)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

하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세운 원칙과 신념에 따라 사고를 깊이 있게 

한 후 실행으로 옮긴다고 했다. 그러한 사람의 행동에는 비록 실패가 있

더라도 지나친 후회가 없고, 실패 후에 반성을 통해 다음 기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주로 

관심을 쏟아 자신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였다(임영옥·서경현, 2018). 자기주도성이 높으면 

실제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다고 보며, 변화를 바라는 의지가 행동과 연결되는 경우가 낮으면 주도

성 또한 낮다고 볼 수 있다(Bateman & Crant, 1983).

대학생 창업가는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이슈 상황에 대한 대

응 수준을 넘어 자신이 확인하고자 한 문제에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

해보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E대표는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받으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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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보완하면서 평가를 받아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재미를 느낀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발전

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이 과정에서 고객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체를 즐긴다. 

일하면서 일단은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

적인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은 답이 없다

고 하잖아요. 나오는 건 가설들이거든요 이게 이럴 것이라고 하

는 이런 것들이라 하는 진짜 수많은 가설들이 나오는데 이 가설

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든 확인해 나가는 과정

인 것 같아요. (중략) 이런 부분에 이런 저희가 지금 이런 아이

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정, 

가설의 확인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 만들 맛이 나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또 제품은 어느 

정도 핵심 근간을 만들어서 이걸 결과를 보여줬을 때 이거 어떤 

것 같냐고 했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E대표).

B대표는 제품 출시 시기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실행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장 반응이 있어야 더욱 완성도 있는 제품이 

나오고 팀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시도했고 그 

결과 초기에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H대표도 초기에 플랫폼을 

노출시키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가설과 아이디어를 시도해

서 유의미한 사용자를 모으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거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매니징할 건지와 관련된 건데, 일단 

업데이트가 됐던 초기 개발이 됐던 매립을 엄청 짧게 잡아야 한

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중요하고 핵

심적인 것들만 먼저 짧게 쳐내서 한 달 두 달 안에 무조건 만들어

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만약에 숫자가 나오

게 되면 그때부터는 팀원 전체적으로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이만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2

개월 동안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만들어서 숫자가 나왔어, 사람들

이 쓰고 있어, 그럼 나머지 것들 원래 4개월 걸리고 이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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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2개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6개월 동안 만드는 거랑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쓰네. 이걸 2개

월 동안 더 유지보수 하는 게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B대표). 

초기에는 뭔가 완벽하게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기획하

는 것보다 어쨌든 무조건 많이 알리고 노출시키는 거 저희가 빨

리 컸던 게 콘텐츠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더 저희보다 글 잘 쓰

시는 칼럼 리스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

를 잘 알렸거든요. 그냥 완벽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많이 알리

는 게 중요하다, 발로 뛰는 게 중요하다, 완벽한 거 만들려고 책

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여기저기 막 나다니는 게 중요한 거 

어쨌든 해보면서 이거를 체득하게 된 것 같고 서비스를 키워오

면서는 진짜 그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힘도 많이 얻고 뭐가 필요한지 뭐

가 부족한지 저희가 못 보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H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때로는 투자자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으로 일을 추진

하기도 한다. H대표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밀

어붙이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투자자도 결국 모든 사업을 직접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

다. 투자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시도해보고 검

증해보는 실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F대표도 투자자나 사업 경력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창업 활동을 통해서 실감했기 

때문이다. E대표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서 창업을 한 것

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받으며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평

가를 받아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핵심적인 재미라고 언급했다. 

아이데이션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냥 미디어 이런 거는 투자하기도 힘들고, 이거 되게 힘들 거

다. 그리고 뭐 사실 글 쓰고 이런 건 기자들이 잘하지, 너희가 

기자들하고 해서 차별화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런 뭔가 창업 

수업에서 들을 법한 되게 뻔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은 해서 어쨌든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키우면서 아직도 더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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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거는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해봐야 아는 거고, 투자자도 직접 해본 게 아니라서…. (H대표). 

사실 누군가 멘토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어쨌든 사업은 자기

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언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자

기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거고 오히려 사실 멘토님이나 AC나 

VC분들이 하시는 말씀보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 더 좋을 수도 있

거든요.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 밀고 나가서 더 잘된 게 있었

고…. (중략) 그래서 되게 판단력이 중요해요(F대표).

창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이게 풀고 싶은 문제여서 그 부

분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분들이 문제가 진짜 풀렸으면 좋

겠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좀 고객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물론 스스로의 성장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이건 따

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이런 주인의식 

그다음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진짜 풀고 싶은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핵

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E대표).

나) 조직관리시스템구축: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서”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시너지를 만든다는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된

다. 기존 조직들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팀을 살펴보면 팀워크가 효과적

으로 작동되고 운영되어야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혁신적인 결과들을 더 

효과적으로 창출하게 된다(Edmondson, 2012). 대표로서 팀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실행하게 된다. 

우선, 조직이 10명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대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을 위해 위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조직 시스템에 맞는 위임

을 시도하며 검증했다.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비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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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층 구조에서 상위직 구성원의 전유물로만 여기고 

소유했던 권한과 책임을 중하위직 구성원에게 위임ㆍ이양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Spreitzer & Quinn, 2000). 

Foy(1994)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조직

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 과정

에서 자신의 조직에 맞는 방식을 찾았다. 

C대표는 조직의 구성과 업무의 시스템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회사에 맞는 위임 시스템을 구성하여 적용해보았다. 위임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생각이 맞는지 검증하며 조직을 재정비하며 검증

을 해보았다. 결과적으로 팀원들에게 부여한 임파워먼트가 유사시를 대

비도 잘되고 이전보다 효과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대표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력을 보강했다. 대표가 반복되는 일상 업무보다는 복잡

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실제로 회사가 

더욱 효율적인 조직으로 세팅되었다. 

제가 아팠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못와도 회사가 

크기 위해선 위임을 미리 해놔야겠고 해서 저의 큰 업무들을 다 

쪼개서 팀원들한테 분배를 다 해줘서 저는 재무, 인사의 가장 결

과적인 부분이랑 데이터 제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더 나갈 수 있게 끌어주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중

략) 위임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상황을 다시 보니까 이 조

직에서 빠졌을 때 타격이 가장 적은 사람은 나다. 그래서 저 팀

원, 저 팀원이 빠지면 회사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데 나는 빠져

도 당장 타격이 오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위임을 진짜 

잘해놨구나. 지금은 그걸 더 고도화시키고 있는 단계예요. 이제 

제가 위임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그 일들을 더 잘하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다음 사람 위임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단계예요(C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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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의 일을 두 가지로만 나눠본다면 뭔가 문제 

해결형 일이 있고 하면 되는 일, 루틴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중략)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서류 작업

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직원이 10명쯤 됐을 때였는

데 거의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 리소스를 썼어요. 

차라리 내가 하루 이틀 동안 쉬고 문제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게 회

사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루틴을 맡아줄 친구를 뽑았었는

데 그게 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

를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

죠. (B대표).

대학생 창업가에게 팀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션이다. 조직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시도

를 하며 자신과 팀원들이 만족하는 조직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C대표는 조직원들이 업무 이외의 고민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이상적인 조직문화로 삼고 있다. 조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과 면

담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실제로 조직원들이 이런 

질문 받는 것조차 신경 쓰인다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

며 직원들이 별다른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뿌듯함을 느꼈다. B대표

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이러

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잘 맞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나름의 기준이 확고하기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데려왔고 자유로우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내가 일하는 회사나 내가 만든 회사는 팀원들이 일에만 고민을 했으

면 좋겠다. 일하다 보면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아니면 저 팀원이랑 나랑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서 불편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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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게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잡다한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직결되는 진짜 진취적인 고민도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해결하면은 우리 회사가 더 클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업무 외의 

고민을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게 제 이상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씩 모든 팀원이랑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해서 기록을 다 남겨요. 그

러면 그 사람이 저번 달에 했던 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번 달에 

했던 날 이게 다 저희 회사안에 데이터로 쌓이고 있는데 (중략) 팀원

들이 현재는 확실히 그러니까 제로는 아닌데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

는 게 보여요 (중략) 자기 일하느라 바쁘니까 건들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가 저는 가장 좋거든요.(C대표).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답은 간단한데 같이 있어서 그냥 행복할 수 있

는 사람들을 뽑으면 돼요. 뭔가 내가 막 안 될 사람들을 모아서 행복

하게 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들 있잖아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요. (중략) 뭔가 끊임없이 더 성장

을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다들 행복해해요. 그냥 일 자체가 복지인 것 같

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자유롭고 뭔가 성취를 좀 더 많이 추

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중략) 사람을 뽑는 과정은 될 

사람을 뽑는 건데 될 사람은 어떻게 뽑냐 했을 때 엄청 많이 만나고 

그중에 더 가능성 있는 사람, 또 더 만나고 더 만나고 하다가 그중에

서 몇 명이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B대표). 

다. 소결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으로 발견적 재인식 경험, 성공

적 대응 경험, 가설입증 경험의 특성과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

다. 각 경험 유형은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준 중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험 유형의 특성과 대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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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밝힌 세 가지 경험 유형인 발견적 재인식 경험, 성공적 

대응 경험, 가설입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 연속

적으로 겪는 경험의 유형이다. 새로운 상황마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를 

접하면서 성장과 배움으로 이끄는 경험의 유형이다. 문제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발견적 재인식 경험, 성공적 대응 경험, 가설입증 경

험은 대학생 창업가들이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형이다. 이 

경험 유형의 관계와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유형 내용 심리적 
특징 대표 경험 사례

발견적 재인식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확실히 
믿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
아 어려움과 혼란을 겪
으며 자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할 지점을 
발견한 경험

확신→혼란

• 사업: “직접 부딪혀봐야”
• 역할갈등: 
 “대학생” 대 “창업가”
• 조직갈등: 
 “팀 빌딩이 난제”
• 자기한계직면: 
 “정말 잘 안 되는 게”

성공적 대응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문제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 대처하며 이
전과는 다른 태도나 새
로운 방식으로 개선해나
간 경험

이전 상황 
대비 

안정감

• 사업: “예전 같았으면 
난리났을텐데”

• 역할인식: “대학생 창
업가”에서 “창업가”로

• 조직관리: “분야마다 
달라서”

가설 입증
경험

대학생 창업가가 아이디
어를 실행하고 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하는 등 도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
제화한 경험

의심→확신

• 사업 아이템 실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
는 재미”

•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서”

<표 Ⅳ-2>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의 특성과 대표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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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 모식도

대학생 창업가의 중요 경험을 특성별로 분류한 위 3가지 유형은 대학

생 창업가의 배움과 성장에 영향을 준 중요 경험의 유형이다. 그러나 이 

경험 유형들 사이에 단계 및 선·후 관계의 일반화된 패턴은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참여자에게 문제A의 경우 혼란을 느끼는 발견적 

재인식 경험 이후 성공적 대응 경험 혹은 가설 입증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참여자에게 문제A는 처음부터 가설 입증 경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경험 유형 간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패턴은 이 연구

를 통해 알 수 없으나, 위 세 가지 경험의 유형이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경험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었다. 



- 85 -

2.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신, 

사업, 경영, 인간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ope(2005)는 

창업가의 학습결과를 자신, 사업, 환경 및 네트워크, 경영, 인간관계 측

면에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가가 배운 핵심적

인 교훈을 자신, 사업, 경영, 인간관계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자신과 관련하

여‘한계인식’대‘열정발견’, 사업·경영에서‘소신’대‘유연’,‘실행’

대‘성찰’, 인간관계에서‘협력’대‘주도’로 도출하였다.

가. 자기이해:“자아탐구과정 같아요, 한계인식 대 열정발견”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하면서 겪는 다사다난한 경험을 통해 도대체 자

신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수없이 물어본다. 재미있는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 

이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

어진다. 창업 활동 중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

거나 힌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창업이라는 길을 걷게 하는 원동

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을 통해 자신에 대

해서 알아간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

며 창업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길을 개척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B대표는 사업은 대표에게 ‘자아탐구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사업을 

하는 이유를 고민하면서 결국 자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의

미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

를 찾아가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사업가의 자아탐구과정인 것이

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단순히 돈과 재미가 아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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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서비스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J대표의 창업 이후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의 연속

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서 성장

하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한테 자아탐구인 거예

요. 그래서 저 답을 얻어나가는 것도 좀 대표로서 성장하는 길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업을 하는 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중략)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진 

것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라기 보다 재미있어서,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라는 것도 어느 정

도 있긴 하지만 그냥 조금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 그 덕분에 행복해졌으면 좋겠

어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B대표).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거를 배우며 알게 된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 것

인가,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이거를 이 시기에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어

려운데 그 답이 이렇게 없는데,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중략) 제가 

원하는 것을, 이 일을 하고 싶은 호기심이 들어요. 그럼 그거를 실

현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래서 저에게 이 일이 가진 의미는 배움인 것 같아요(J대표).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학생 창업가들은 대학생으로서 창업을 통해 자

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실행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재밌어하는 분야를 찾

아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자신들이 자

발적으로 선택한 일을 성취해나가며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

았다. L대표는 자신이 만든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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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창업 과정 자체를 매우 재미있

는 과정으로 즐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

고 그 일을 하고 있음에 행복감을 느꼈다. B대표도 자신이 살면서 창업

만큼 재밌어서 열정을 쏟은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일에서 재미와 가치를 

발견했다. E대표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서 창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받으며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핵심적인 재미라고 했다.

저는 목표가 연쇄 창업가예요. 저희끼리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

긴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서 엑싯을 하든, IPO가 됐든 그걸로 계속 창업을 계속하

고 싶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느

냐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중략) 일단은 내가 기획하고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게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한 건데 사람

들이 뭐 저희가 서비스 프로세스상 카톡을 저희한테 보내야 하는

데 안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 하면  

(중략) 사소한 개선을 줘서 나아지는 것도 재미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라 그 스타일을 바꾸고 그 사람들

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L대표).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의 열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나 진짜 너무 재밌다, 열정을 붓는다는 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생각을 사실 지금 계속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고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아닌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B대표).

창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이게 풀고 싶은 문제여서 풀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분들



- 88 -

이 문제가 진짜 풀렸으면 좋겠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좀 고객

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물론 스스로의 성장 이

런 것들 다 좋지만 이건 따라온 거라고 생각해요(E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이 창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며 자신의 약점

을 알아가고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도 발견하며 성

취감과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재미와 즐거

움을 느끼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계인식: “더 더 더 성장해야죠”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겪은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과 어

려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 및 약점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

생 창업가들을 창업 이후 자신에 대한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매 순간 생

각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많다. 특히 스타트업의 속성상 

대표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알아나가며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자기이해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 대인관계, 가치관 및 이와 관련 자신의 행동

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뿐 아니

라 상황,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와 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

한 이해 및 수용을 의미한다(장정주, 2009). 

I대표는 학교 다니면서 회사의 공동대표로 관리자이면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제품을 디자인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로서의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자신이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는 것도 알게 되었다. E대표는 대표로서 조직 내외 다양한 사람과 소통

하며 설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며 이를 자신의 한계

로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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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사수도 없고 내가 내 능력도 정말 잘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디자이너로서 이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만 좀 더 빠르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략) 학교만 다닐 때는 

이거 돈도 안 되는데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약간 로망

이 생겨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내가 디자인을 진짜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사정상 (중략) 관리하고 숫자 보고 지켜보고 

막 이런 것들에 죽을 것 같다가 디자인하면 그날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내가 디자인이 

적성이 맞는 사람이었나(I대표).

이건 사실 이 업에서의 제 한계일 수도 있죠. 결론은 커뮤니케이

션이에요 사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니까 스타트업 비즈니

스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사람

과의 관계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인 

거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고 커

뮤니케이션이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

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의사 설득을 해서…. 결국 설득의 

일종일 텐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중략)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제 역량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 객관적인 평가로 그런 것

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한계인 것 같아요(E대표).

자신의 한계 인식은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시작인 것이다. 창업 

이후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신이 얼마나 그 

동안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실감하기도 한다. Kenny와 

Rice(1995)는 대학생들이 대학시절동안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다(이

송이, 2014)고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 결국 개인

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확고한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

고 있다(임호용, 2006). 이는 대학생이 자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

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

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송이, 2014).

J대표는 창업 이전과 이후의 자신의 모습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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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것 이외에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았

던 것을 창업 활동 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C대표도 대표

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알아나가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가

면서 자시의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는 진짜 저에 대한 이런 고민조차 안 했던 게 많았어요. 주제가 

되게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한정적이었고 진로를 고민한다고 해도 

어떤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없었거

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할 게 너무 많았는

데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새로운 걸 좋아하는구나, 호기심이 진짜 많구나 그

리고 생각보다 포기하지 않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 알아가는 과

정이었고, 또 난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완해야지 하

는 피드백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이죠(J대표).

저는 개발 마케팅 제조 디자인 경영 서류 작업, 잡무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해보니까 뭐가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됐

어요. 진로 교육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받

았던 어떤 진로 교육보다 그냥 하나씩 다 해보는 게 가장 도움

이 됐고 그게 이제 저의 남은 대학 생활에 영향을 끼쳤죠. 졸업

하기 전에 이런 거 좀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좀 만

나고 졸업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엔 대학 생활에도 도움이 되죠

(C대표). 

 스타트업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며 성취감을 얻기

도 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특히 대학생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대학생이자 

회사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며 겪는 심리적 과부하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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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G대표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힘들어 마

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했다. 책과 선배의 조언 등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우며 점차 여

유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이 많으니까 일

단 일을 무조건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짜증도 났었는데 좀 

안정화가 되면서 혼자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은 스트레스나 화를 좀 가라앉히고 설명하고 대화법 이런 것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시간 관리하는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좀 배

우고. 멘토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 미리 창업을 하셨던 이런 

경험을 다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겪는 문제이

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조언 구하고…(G 대표).

창업 활동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 멘토 등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기도 한다. M대표와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투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E대표

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저는 말투가 제가 조금 직설적이고 조금 센 편인 것 같아요. 전

에는 제가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

을 하고 이제 여기 이 안에서 의견을 얘기하거나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중략) 아니 그건 네가 틀린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말투가 자주 있대요. (중략)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처가 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제가 이거

를 이제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M대표). 

(일이 생길 때) 그럼 나는 어떠냐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의 메커니

즘으로. 보통 저에 대해 깨닫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

는 경우는 주로 업무적인 토크를 할 때 업무적인 토크와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적인 토크를 코파운더리랑 논의하다가 이제 좀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그니까 본인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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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타일에 관련된 얘기들 스스로에 관한 얘기를 터놓는 자

리들이 간혹가다 생겨요. (중략) 본인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성 

자체가 그 일을 하면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E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예전에 자신이 한계에 부딪혔던 경험에서 발견한 자

신의 부족을 자신의 개발 요소로 삼아 이 부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

도 한다. 이전보다 성장한 자신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B대표

는 예전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타인과의 협업 능력 부족으로 힘들

었었는데 이제는 일과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는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힘들었었고 

(중략) 이게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나가는 건지 뭔지 잘 몰랐죠. 

이제 지나고 보니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잘 안 됐

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전에는 되게 좀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겸손해지고 있고. 누구보다 협업을 

지향하고 있으니 (중략) 실무적으로 역량도 많이 갖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죠 (B대표).

이처럼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갈 뿐 아

니라 창업을 통해 스스로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E대표는 창업을 빠른 시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

는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소프트스킬, 하드스킬 등에서 종합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가 진짜로 자

신이 풀고 싶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배우지 않

으면 회사는 존속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실감했다. G대표는 

창업은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한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들이는 노력, 

시간, 비용은 결국 자신에게 경험과 배움, 결실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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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저희가 안 배우면 회사가 망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

아요. 저희가 푸시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굴

리는 사람의 그 열정과 노력 시간 투자에 따라서 일이 굴러가고 

배워지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창업가들이 시간을 갈

아 바치시죠. (중략) 저는 계속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

고요. (중략) 소프트 스킬이나 하드 스킬의 성장, 커리어적인 측

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략) 창업 이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끼면서도 더 더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양가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네요(E대표).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투자하는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만큼 저에게 그게 다 돌아오는 것 같아

요. 그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얻는 경험일 수도 

있고 성취감일 수도 있고. (중략)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이렇게만 하자라고 

했을 때 얻는 결과값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G대표).

2) 열정 발견: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인간은 스스로 더욱 훌륭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스스로 삶의 보람과 행복

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이 타고난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

이 자아실현의 과정이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중석, 1996; 정범모, 1997). 대학생 창업가는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히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다양한 업

무 영역을 수행하고 책임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한다. 회사 대표로서 해야 한다면 한다는 마인드로 임하게 되어 

실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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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표는 할 수 있는 일, 늘 해오던 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하면 배워서 하면 된다는 마인드셋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다양한 업무 영

역을 커버하면서 일을 하면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자신감이 향

상되었다. J대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을 해야 하므로 

가능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실행하며 배우게 되었다. 

저는 제가 하던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그 경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냥 이제 뭐 보면 

그냥 이거 배워서 해야 하겠다 할 수 있겠다는 일단 원래 제가 

다른 회사 인턴 할 때도 해도 못 해요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이

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게 서서히 해지기 시작

해서 제 일을 하게 되니까 못 하는 건 해야 한다. 저는 법이 설

립 때 제가 혼자 하고 회계도 제가 혼자 했었고. 지금은 맡기고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다 했었는데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해

야 하면 하더라라는 일단 그 마인드셋이 좀 생겼고 (중략) 거기

서 엄청나게 힘을 얻고 또 동시에 자신감을 얻는 게 이런 일도 

내가 했으면 나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도 했으면(D대표) 

확신이 없고 불확실해도 아무것도 내가 결정을 내가 해야 하는

데 저조차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를 딱 즉시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많았어요. 그 불편함이 훨씬 

컸는데 그랬을 때 그래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를 즉

시 해야 하고 빨리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동기부여도 

바로 되고 또 문제를 해결까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노력하는 이

어졌던 것 같아요(J대표)

창업 활동 중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게 되고 

의지와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해나가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분야를 확인하게 된다. D대표는 

창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못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알게 되었다. 사업과 성장에 대한 외부의 평

가와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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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다고 한다. G대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에 관련된 아이템을 선

택해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

인했다. C대표는 창업 활동으로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좋아하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돈도 되게 중요한데 (돈도 못 받고) 일을 지금 이 짓을 1년 넘게 

하는 걸 보면 난 진짜 일이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일에 내 인생

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

각을 하게 돼요. (중략)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알게 

해줬던 사람도, 순간도,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

는 거 자체가 마치 무언가를 팔고 성과를 내야지 좋은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나를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조급해지지도 

않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D대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힘도 안 나고 그냥 일이 정말 일처럼

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

했어요.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작을 할 때 어디 멘토링을 

가거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창업은 항상 문제해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저는 제가 좋아하

는 게 뭐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그런 부분 그런 분야에

서 어떤 문제를 찾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G대표).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 창업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사업 

왜 하냐 더 해서 뭐 얻으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

는데 그걸 잘 정의하는 게 시작점이라서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

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때 나, 이거 왜 하지? 이거 재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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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왜 재밌지? 우리 팀원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그리고 제품 만들어서 그걸 써주는 사람들도 지금 뭔가 제 앞에 

바로 앉아 있지는 않지만. 저 랜선 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재미있게 쓰고 있고. 피드백 주는 거 보면 좀 재밌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C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느껴질 때 더 큰 시너지를 내어 사

업에 임하게 된다. B대표와 D대표는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가슴이 뛰고 기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것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

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창업이라는 일련의 문제해결과정 자체를 즐기면

서 재미를 느껴 창업활동 자체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L대표는 창업 활동을 하며 이 일 자체를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데 있는 것 같

아요.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저는 내일이 항상 기

대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기대되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음 

날, 출근이 기대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들이 있어요. 저희가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든요. 저는 강원도 속초 출신이에요. 어렸

을 때부터 많이 느낀 게 필요한 곳에 좋은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중략)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저 움직이거

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그 영향을 미쳤다면 그걸로 우리는 엄

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고 원동력이에요(D대표).

이제는 돈이라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만

든 서비스에 가치를 좀 전환하는 어떤 값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락) 이렇게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스타트업을 선

택했다는 거 사실 제가 더 약간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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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어

요.(B대표).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왜 명문대 가서 창업하냐고들 많이 하거

든요. 아직까지 사회의 시선이 창업이 되게 리스키하다고 생각

을 하잖아요. 안정적인 길이 있고…. 저는 절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정적인 것이 좋다고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너무 좋고 망해도 나는 여기서 내가 시간을 버

린 게 아니니까. (중략) 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일할 때 일이 너무 재밌고, 그냥 이런 경험하는 것 자

체가 저는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L대표).

연구참여자들은 창업가인 동시에 대표로 있으면서 조직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으로 여기면서 되면서 회사의 일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

였다. 회사의 대표로서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자신이 하는 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 

보이게 되는 최고 전문가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오헌석 외(2009)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의 경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수평적 관계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고 갈등상황 발생 시 적극

적인 환경과의 조율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일치시키려 노

력한다고 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이러한 특성은 최고 수준 전문가

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으로 인식하여 그 가치를 

통합 및 일치시키려는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들은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며, 일 그 자체를 즐기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

다(오헌석, 성은모, 배진현, 성문주, 2009).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창업가

는 회사의 성장을 자신의 성장으로 여기며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분리하지 않는다. 자신과 일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를 생각해 볼 때 자아

실현의 여정으로서 대학생의 창업이 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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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경영

1)“소신” 대 “유연”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활동 중에 겪었던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을 통

해 결국 주어진 정답은 없다는 것, 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알

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답을 가

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창업을 통해 자신이 풀고자 하는 문

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자기주도적 결정으로 인한 인생의 주

체성을 확립해나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창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사다

난한 일을 동해 사업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다 통제할 수 없는 영

역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노력과 책임 이외에도 시장 상황, 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

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게 되고 이에 대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가) 소신: “나의 선택, 나의 정의”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활동 중에 겪었던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을 통

해 결국 주어진 정답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의 상황과 문

제에 대한 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결국 자신의 정의이고 선택

이라는 것을 내면화한다. 창업 초기에는 자신보다 누군가의 조언을 더 

신뢰하며 외부에 의존하기도 한다. 또한, 정해진 답이 존재한다는 생각

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

도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 스타일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여 

대응하고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나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의 가치와 방향을 구체화하게 되고 회사의 비전을 바탕으

로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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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표와 D대표는 그동안 익숙했던 학교 교육의 영향, 즉 정답을 맞히

면서 살아왔던 방식을 창업 활동에도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며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D대표는 지금까지는 정답을 

따라온 인생이었는데 사업을 통해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

국의 ‘나의 선택, 나의 정의’라고 깨달았다. H대표는 학교 다닐 때 주

어진 정답 찾기를 잘했던 자신이 답이 정해지지 않은 창업의 길을 담담

히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며 스스로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학교 

교육의 기본 전제는 정답을 가정에 두고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에는 답이 뭐가 있는데 일단 답 모른 상태에서 배우고 나서 답 

맞추고 이게 맞았네! 동그라미.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

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결정을 

그런 태도로 하면 절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라

는 거 존재할 수가 없는데. 답이 있다,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근

데 왜 나는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의사결

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B대표).

그래서 저는 사업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성향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

도 여기서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게 정답이 없다는 거를 안 순간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정답을 맞히면서 살아온 인생이었거

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국영

수사과를 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중락)이렇게 좀 정답을 

따라온 인생이었는데 사업은 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 (중략) 

이 모든 게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중략) 이제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

서 그런 걸 통해서 아 정답이 진짜 없구나. 이게 결국에는 나의 

선택, 나의 정의라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D대표).

그냥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정해진 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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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게 편하고 그걸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었거

든요. 지금은 정해진 답이 없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제가 혼란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걸 좀 즐기

고 있는 안 답답하다. 그냥 나는 나만의 길에 가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있고 또 확신을 가진 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 것 같

아서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

히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공부 말고 이쪽에서도 그냥 내가 

진짜 성공해야지 하고 있어요.(H대표).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알게 되며 더욱 주체적으로 임하게 된다. E대표는 창업가 선배나 

타회사 대표,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자신의 문

제는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J대표는 다양한 상황

에 대처하고 스스로 결정해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결정된 것에 맞춰 소극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는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제가 느끼는 거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

기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기껏 해봤자 이제 선배 창업가

들이나 주변 다른 대표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 정도인데 사실 그 조언들이 그때는 잘 몰라 그때는 잘 공감이 

가지 않지만 지나 보니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그런 느낌

에 더 가까워요. 고3한테 이제 대학교 선배들이 열심히 열심히 

말해봤자 약간의 전달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직접 그 상황에 놓

여서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고민의 끝에서 이제 약간의 스스

로 판단 기준과 이런 근거를 찾아갈 때, 이런 과정을 좀 거쳤을 

때 뒤돌아보면 어느새 이런 부분이 자라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게 창업을 통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E대표).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느꼈는데 

일단 제가 대학에 오기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까지

는 좀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결정된 거에 맞춰 갔죠.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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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공부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저

는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서부터 적극적인 삶으로 많이 바뀐 것 같

아요. 특히나 배움과 성장에 대한 키워드에 매우 많은 관심을 두게 

됐고 이걸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너무 느껴지고 피드백이 빨리 오

니까 빨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들도 많고 하니

까 그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적극적인 태도가 많이 길러진 것 같아

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삶 자체가 태도가 바뀌고(J대표).

 Timmons(1994)는 창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

근방법과 균형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방식’으

로 정의하여, 창업가 정신이 접근법이나‘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행동’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순빈, 2012). K대

표는 창업 초기에는 투자자 혹은 외부의 관계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신

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누구를 알고 어떤 정보를 알아서 잘될 일이 아

니고 자신들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외부인사의 인맥과 도움

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각을 갖게 될 정도로 스스로를 믿고 주체적으로 결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이제 과거에는 어떤 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좀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저희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아느냐로 이제 판가름이 날 정도면은 그냥 

시장에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누구를 알고 

무슨 정보를 먼저 알아서 잘 될 일이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

고 그냥 그런 정보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남들

이 우리를 알아야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창업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사람들 대하는 건 좀 더 쉬운 것 같

고 그냥 “Be Ourselves” 하자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K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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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연:“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연성은 사전적으로 ‘딱딱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성질, 또는 그런 

정도’를 의미한다.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이상훈, 2019).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을 살

펴보면, 인지적 유연성은 변화하는 환경 자극에 따라 인지의 틀을 적응

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며,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적 해결책을 고안

해내는 능력과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라

고 정의된다(Dennis & Vander Wal, 2010; 이상훈, 2019). 또한, 유연성은 

다양한 전략 사이를 전환(switching between different strategies)하는 것

을 의미한다(이상훈, 2019). DeRue, Ashford & Myers(2012)는 새로운 상

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빠르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유연하게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학습민첩성을 정의했다. 여기서 민첩성은 

빠르게 행동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방

식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뜻하기도 한다

(Prince & Kay, 2003). 

대학생 창업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며 당황했던 예전과는 달리 

유연함을 바탕으로 대처하게 된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불가

능한 문제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며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문제 상황에서 당황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에 대해 좀 더 

여유가 생긴 것을 보며 자신이 성장한 것을 느끼기도 한다. K대표는 다

양한 리스크에 대처하면서 이 상황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

한다.

기본적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럴 수 있고. 이거는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로 가기 시작

하면 끝이 없고 그냥 이거 해결 가능한 문제냐 이거 해결 불가능

한 문제냐 이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으면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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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안 쓰는 게 무조건 좋고. 가령 이제 사람이 나가서 새로 채

워야,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다. 영업해야 된다, 경쟁해

야 된다, 이건 다 이제 그거 해결 가능하니까 우리 이걸로 걱정하

지 말고 빨리 해결책을 찾자 이런 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예전에는 되게 당황하고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보니까 돼. 

이런 경험이 쌓여서(K대표).

일단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해결 가능한 건가. 이거는 다 

해보면 어떻게든 되고 이게 경험이 쌓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

가 그냥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를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자체가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팀이 좀 잘 못 하나 이거. 이제 세상이 다 

우리 적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

졌어요. 그냥 무던해진 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K대표).

L대표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며 당황했던 예전과 다르게 

대처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때로는 오히려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터지기를 기다린다고도 한다. 이를 통해 다음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할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진짜 예상치 못한 일 터지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건 내 계산 속에 없던 거니까 되게 당

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서비스 관리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상 모든 걸 

예상하기 위해서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되게 기

다렸던 게. 저희가 컴플레인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거든요. 한 

50건 60건을 거래를 시킬 때 컴플레인이 한 건도 안 돼서 우리가 

서비스를 잠깐 닫아야 하는데. 컴플레인 들어올 때까지만 해보자. 

그럼 예전 같았으면 컴플레인이 아예 안 생기는 걸 목표로 했었

겠죠. 근데 이제는 컴플레인 터졌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거

를 통해서 다음 걸 대비를 하자 하면서 대처하는 걸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L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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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일이 잘되지 않을 때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K대표도 창업 초기 많이 힘들었지만, 사업을 계속하

면서 일의 성과 및 결과의 인과관계가 자신 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자신, 타인,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며 잘된 일에 과하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잘 안된 일도 과하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C대표는 사업을 하며 돈과 사업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더불어 이에 대

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돈과 자본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은 흐름이며,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사업은 제품으로 평가받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므로 

결국 사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

로 자신의 역할과 리더십을 정의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며 

전환된 시각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자신이 낸 결과로 자신감을 형성하면 내가 내 컨트롤에서 벗어난 일

로 잘될 수도 있고 컨트롤에서 벗어난 일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

데 이걸 다 본인 탓으로 돌려버리면 쓸데없이 자신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책할 일이 아닌데 자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믿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 팀

이 어떤 어디 나가서 상을 받았으면 저희 팀이 물론 잘해서 그런 것

일 수도 있지만 그날 심사위원들이 우리 팀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

는 거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따로 나가서 창업하겠다고 

나갔을 때 이거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못 해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열정이 더 컸을 수도 있는 거고(K대표).

실제로 이미 투자가 확정된 분들은 그런 걸 축하해 주시기도 했

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예전에는 돈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 자본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그냥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돈은 알아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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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돈이라는 건 그냥 흐름에 불과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

요. 돈이라는 건 조달의 대상일 뿐 그 자체로 처음과 끝은 아니라

는 거 그전까지는 돈이 최대 고민이었는데 이 상황을 딱 한 번 겪

고 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과 제품인데 제품은 사람이 만드니까 사

람만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이거 책에 보면 다 나오

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진짜 마음으로 느낀 거죠(C대표).

사업을 하며 사업의 이러한 속성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것

에서는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또한, 감정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었던 상황을 반추하며 예기치 못한 일을 대할 때 감정을 조절

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며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K대표는 창업 활동 이후 문제해결의 속도와 유연성 측면에

서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창업을 통해 배운 유연성이 대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단은 원래도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나 아니면은 어쨌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유연성 같은 게 많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

각이 많이 들고요. (중략) 또 이제 내가 어떤 틀을 스스로 짜나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창업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존 구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구조나 시스템을 새로 설계

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루틴을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까

지 껴서 좀 반복할 수 있는…..(K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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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 대 “성찰”

오늘날 ‘창업가(entrepreneur)’란 일반적으로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하며, 이러한 기회를 실제로 실현하거나 시장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로 바꾸며, 시간, 노력, 자본, 기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Kuratko 

& Hodgetts, 2007) 사람이다. 즉 창업가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창업가가 단순한 ‘행동가’ 이기 때

문에 행동하는 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며 깊이 있는 성찰에는 관심이 

없다는 편견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Bird, 1988).

대학생 창업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

정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생각한 것을 실제화하는 과

정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 사업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결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이었는

지에 매 순간 고민하며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

서 창업가는‘성찰적 실천가’(Cope & Watts, 2000; Cope, 2005; Schön, 
1983)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 실행: “해봐야 아는 것”

대학생 창업가들은 아이디어를 서비스와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며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기쁨과 

실망, 성취와 아쉬움을 오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실행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느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각한 것이 구현

된 것의 즐거움과 동시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다시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해보았을 때만 알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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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한 결과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을 접하며 일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꼈다. 시장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하

고 더 나은 반응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만 일하는 재미

를 느끼게 되었다. M대표도 사업은 생각과 시뮬레이션보다는 실제로 부

딪혀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실행력이 향상

되었다.

(힘들지만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재미있어서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취감이 바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한 

거에 대한 결괏값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저희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

고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체험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연계가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제조하

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웹 페이지도 제작하고 그

러고 이제 또 다른 업무는 투자금을 받아온다든가. (중략)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오고 저

런 게시물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오고 이런 것도 바로바로 수치로 

보이니까(G대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요새 매우 많잖아요. 창업해보고 싶다

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중략)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행동하게 되는 거 일을 미루지 않는 거 바로바

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

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창업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팀원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는 뭔가 할 때 이렇게 머리로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고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좀 

완벽해지면은 그때야 행동으로 옮겼었는데 근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가서 부딪혀야지. (M대표).

 참여자들이 말하는 결국 해봐야 아는 것이라는 말에는 해보지 않고 

고민하다 보면 자신들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에 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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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될 때도 자신들의 생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 장의 가설 입증 경험에서 소개한 H대표의 경우 투자자들도 다 해보

고 나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것을 직접 실행

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I대표와 K대표도 창업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창업만이 주는 실행의 가치를 역설했다. 

스타트업에서 강조하는 게“Done is better than Perfect”잖아

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는 (중략)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진짜 얼마나 열심 야 제대로 된 거 만들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

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완벽하게 해

내야 하는 미션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퍼펙트라고 생각해서 해도 결국에는 또 바꿔야 하는 일이

고 (중략) 짧게 보고 금방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팀원들한테 일단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고치면 된다 그러죠. 진

짜 생존을 위해서라도 MVP를 만들어야 하는 거다(I대표).

저는 창업은 ‘Show&Prove’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음악에

서 쓰는 힙팝 장르에서 쓰는 말인데 보여주고 증명한다는 그런 

목표를 그냥 저는 이게 제일 창업에 잘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

해요. 창업은 실전이다. 왜냐하면, 말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너

무 많고 내가 했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이 드는 사람들도 너무 많을 텐데 실제로 무조건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다른 것 같고 (K대표).

나) 성찰: “매 순간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Jarvis(1987)는 경험이 의미 있으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Boud, Keogh와 Walker(1985)는 성찰이 그 자체로

서 중요한 경험임을 강조했다. 경험 그 자체만으로는 학습과 성장을 기

대하기 어려우며(이상훈, 오헌석, 2016), ‘성찰’이라는 과정이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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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가능하다(Dewey, 1933; Kolb, 1984; Schӧn, 1983). 
창업가가 주로 행동가로 여겨져 성찰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Bird(1988)가 말한 것처럼 창업가가 행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며 깊이 있는 성찰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은 오해일 뿐이다. 대학생 창

업가는 사업상 중요한 기회의 포착, 필요한 자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

급,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리스크 관리 등을 감당하며 자신이 선택하

고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늘 생각한다. 자책, 후회, 안도, 확신 

등 다양한 감정을 오가며 자신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 반추한다. 

Cope(2005)는 창업가의 결정적 경험은‘행동을 위한 성찰(reflection for 

action)’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다고 하며 창업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

기보다 미래를 향해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과거 경험에서 배운 것을 어

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박한림, 2016)고 했다. 참여

자들도 창업한 이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K대표는 매 순간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

한다. J대표는 창업 활동을 피드백을 수용하고 인내하고 다시 방향을 잡

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창업하고 나서 이게 매번 매 순간 맞아 내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나, 나는 뭔데 이렇

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를 꼽기도 

어려운데(K대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더 커

져서 (중략) 또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도 들고 저도 너무 확실한 

얻고 싶은데 저도 너무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면

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저의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

체가…. (중략) 그런 과정이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 

보면 자신감 이런 키워드보다는 저는 진짜 부끄러운 피드백 받

고 이겨내고 수용하고 그걸 견뎌내는 그런 인내심 이런 게 저는 

더 와닿는…. (J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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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학습 이론에서 하나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 성찰은 필수적이다(임경림, 2018). Kolb(1984)의 이론에서 성찰은 ‘성

찰적 관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성과 신중

한 판단력을 가지고, 경험(개념과 상황)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임경림, 2018). Kolb(1984)는 경험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성

찰적 관찰 과정이 있어야 인지적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

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찰이 중요하다. 

Dewey(1993)는 성찰 개념을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는 용

어로 최초 사용하였는데, 어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찰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chӧn(1983)은 성찰을 현장에서 수행하는‘성찰적 실천가(the 

reflective practitioner)’여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Schӧn(1983)의 성찰은 Dewey(1933)의 성찰적 사고 개념을 토대로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숙고함으로써 현실적 문제 상황

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임경림, 

2018). Schӧn(1983)의 성찰 개념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성찰하는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과 지나간 일을 소급하여 성찰하는 ‘행위 

후 성찰(reflection-on-action)’로 구분되는데, ‘행위 중 성찰’은 현재

의 실행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의 점검, 수정하는 인지적 사고과

정을 말하며, ‘행위 후 성찰’은 실행을 마친 후 미래의 실행에 대비하

여 실행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Schӧn, 1983). 
대학생 창업가도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과 ‘행위 후 성

찰(reflection-on-action)’의 과정이 잘 드러난다. 예상치 않는 결과를 가져

오는 다양한 상황 속의 놀람, 그리고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성찰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G대표는 대학생 사업가에 대한 거래처 대표의 

반응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이 제대로 

설득을 못 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후 자신의 달라진 태도와 방식으

로 대응하며 거래처와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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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 이제 제가 표정부터 안 좋아져

서 좀 듣다가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시 그냥 안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그게 

좀 이렇게 겪다 보니까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앞에서는 다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이해를 못 시킨 거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한 번 더. 

일단은 저부터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부터 돌아보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돌아가서 좀 감정

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전화가 때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G대표).

대표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되게 진행이 엄청 느려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팀원들이 두 명 빼고 다 나갔었어요. 디자이

너 두 명 빼고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절망했었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때 팀원이 저 포함해서 한 9명이었는데, 그

때도 9명이었는데 7명이 아니 6명이 나왔었죠. 6명이 이제 나가

니까 이게 진짜 6명을 이끌 사람도 못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

을 하지 이 사람들도 어쨌든 지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는 이 사업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되게 절망

을 했었죠 (중략)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고민하고

(F대표).

F대표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느려지

는 과정에서 반 이상의 팀원이 이탈하는 사건을 겪으며 자신이 대표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사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대표로서의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

는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H대표는 직원들의 퇴사를 겪으며 직원들이 자

신의 회사를 나간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성장을 우선시하는데 성장 이전에 먼저 생존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을 깨닫고 사업에 대해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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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험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저 말고 다른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서 한 명이 나간 예도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흔들흔들할 때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두 경우 다 이제 

사람이 나가면서 그 진짜 나가는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뭘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중략)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그

냥 여러 가지 막 이게 상황이 이제 꼬이면서 안 된다 생각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보고했었는데 진짜 그냥 사

업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먼저구나라는 생각, 성장보

다는 생존이 먼저구나라는 걸 너무 크게 깨달아서(H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사업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동료의 피드백, 

창업가 선배, 제품의 시장 반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성찰하

는 계기를 갖는다. E대표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있어서 자기

방어적이고 상대방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동창업자들의 피드백이 계기로 알게 되었다. L대표는 

투자자와 계약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상

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해주기를 바랐다. 대학 

선배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계기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

었다.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자

신을 보며 책임감 없는 대표로서의 자신을 직면한 후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생각보다 자기방어적이고 어떤 이슈가 들어왔을 때 (중략) 본인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한 

번 더 말한다든지 제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방어적인 태도. 그

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있다는 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할 때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있고요, 눈치가 없다는 말도 듣고….(E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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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래서 막 진짜 패닉에 빠져서. 왜냐하면 다음 날에 지금 

투자 계약 찍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도 이거 해결이 안 됐으니까 

변호사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진짜 너무 패닉이 돼서 이거 변호사

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어떻

게 해야 할지 하니까 저 그때 혼내셨어요. 그 변호사분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표님이 지셔야지 아무도 대신 질 수 없다. 그 말씀

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건데 회피를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좀 누구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하고 속은 편하잖아요. 탓할 사람이 있으니까. (중략)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L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피드백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경험

하기도 한다. 학습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매우 잘 알고(self-awareness), 자신을 위해 도전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

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피드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구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고 강조한다

(London & Maurer, 2004). Bedford(2011)는 비판적 성찰의 측정과 관련된 

요소로 1) 실수에서 학습, 2) 피드백 지향, 3) 성찰을 들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표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지 않거나 피드

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이 부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대학생 창업

가의 경우 대부분 절박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과 회사에 대한 피

드백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진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피드백을 

받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었으나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J대표는 대표로서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기에 피드백을 받을 때의 개인적인 부끄

러움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은 효과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I대표도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가 변화되었는데 예전에는 피드백을 받으면 공격받는 것처럼 느꼈는

데 지금은 일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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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저에 대해 

네가 이게 부족해지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상

처도 쉽게 받고. (중략) 이제는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피

드백을 준 사람과 제 목표가 일치했을 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즉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이제는 사실 이 앱

을 하면서도 아까 뭐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있지만, 저 자신에 대

한 피드백도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다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J대표).

제가 가장 안 됐던 게 피드백 같은 거에서 (중략) 솔직히 약간 네

가 나한테 어떻게. 내가 디자인 배운 사람이고 나는 배운 거 한 거

고 그러니까 일반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중략) 옛날에는 일을 하는 게 점을 찍는 이렇게 

탁탁 점을 찍는 일이었다면 지금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꾹 누르고 

선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낫게 만들

어야 하는 거지 한 번 툭 하고 끝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피드백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좀 

옛날에 공격받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것 같

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일의 일부라고 느껴요(I대표).

 Jarvis(1987)는 경험이 의미 있으려면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 숙고

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 활동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와 성

찰은 자신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자신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된다. J대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다. K대표는 자신이 일에서 재미와 보람을 찾는 스타일이고 

자신이 계속 성장해야 하고 더 나아질 여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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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일단 저는 이런 고

민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제가 하는 이 사업 자체도 불확실한 

것들뿐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확실히 가져야 하는 했던 것 같

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그럼 이걸 왜 하

는 거지 나한테 이건 무슨 의미지 (중략) 진짜 제가 어떤 저도 

잘 몰랐지만 어떤 내가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나는 해결해 보고 싶다는 것까지 이어질 때 

그게 하나의 창업인 것 같거든요. (J대표).

창업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생각을 장난 

아니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일에서 재

미랑 보람을 찾는 타입이고, 이제 금전적으로만 보상이 되는 그

것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되게 뭔가

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

금은 아직 훨씬 더 잘해야 하지만 뭔가 이제. 그저 자신에 대해

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더 많이 나아져야 한다. 나

아질 여지가 많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K대표). 

J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J대표는 창업을 소통이라

고 언급했는데, 이는 창업 활동 중에 일어나는 실행과 성찰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다. 창업을 통해 자신, 시장, 팀원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티키타카’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저는 창업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렇게 배워가는 건

데, 이게 저 자신과 소통일 수 있고 진짜 시장과 소통일 수도 있

고 아니면은 팀 내에서 소통일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진짜 너무 

크게 배우는 거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항상 줘

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이

런 게 엄청나게 계속 주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

각하게 되고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런 티키타카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J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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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관계: “협력” 대 “주도”

McCall et al.(1988)은 관리자가 겪는 다양한 경험 중 다른 경험보다 

더욱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경험을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으로 정의했다.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대표적인 개발잠

재력 있는 경험에 속한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이전까지는 학생으로

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왔

다. 창업 활동을 시작하며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조직 내 관리자 

역할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과 만나는 등 타인과의 교류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졌다. 대학생 창업가는 조직 내·외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서로 다

른 관점과 성향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 않

은 것임을 실감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특성상 잦은 팀원 이탈을 경험하

며 팀원을 구성하고 팀원이 만족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만 정말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의 가치를 내면화

함과 동시에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음을 깨닫

게 된다. 

스타트업은 팀원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팀원을 보강하기가 

쉽지 않다.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잦은 팀원 이탈로 인한 팀원 보강이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학생 창업

가의 경우 대부분 친구나 동아리, 수업, 선·후배, 지인, 그리고 지인의 

지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학교 커뮤니티

나 채용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인한다. 대학생 창업한 기업이 스

타트업으로 아직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급여를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기존 중견기업의 

복지 등의 처우와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직원 영입에 어려움이 따른다. 

K대표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 중 팀원 이탈과 보강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꼽았다. F대표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스타트업에서 함

께 도전하며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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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창업을 하면서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간단하게 측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유연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한 것 같고. 구체

적인 에피소드는 (중략) 멤버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가 되게 해

보면 참 머리 아픈 일인데 이거 극복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

니다(K대표).

팀을 만드는 기간에는 사실 저는 경영학과이고 개발자나 디자이

너가 주변에 없었어요. 대부분 금융이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

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에브리타임 아니면 스펙업이라는 취업 

준비 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모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모았다가 

이제는 그냥 로켓펀치나 아니면 이제 진짜 그냥 채용하는 곳에

서도 사람 모으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죠. 사실 저희같이 뭔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도

전이잖아요 도전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

아요(F대표).

이렇듯 팀을 모으기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팀 빌딩을 하

며 이들과 함께 협업하고 성장해나간다. 협력의 가치를 내면화함과 동시

에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표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1) 협력: “혼자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창업가는 회사의 대표로서 내부적으로는 협업을 바탕으로 비

전을 공유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한다. 조직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함께 

만족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

어서 중요한 가치를 알아간다.

대학생 스타트업이 팀원들에게 충분한 물적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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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겪기 때문에 대표들은 일차적으로 사업이 잘되어 함께 일하는 직원

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 속

에서‘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는 것도 알

게 된다. F대표는 처음에는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

단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회사 사정상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급

여보다는 지분을 받은 멤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미래가

치와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명에게 월급을 드리다가 이제 자금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두 명으로 줄었죠. 저희가 이제 개발자 진짜 필

요한 개발자 두 분에게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지분만 드려서 이

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거로. 근데 이제 지분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지분은 사실 이

거는 회사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믿음이고 신뢰인 거잖아요. 이

런 분이 더 열심히 동기부여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거를 봤죠. 그

럼 진짜 사실은 돈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게 더 보이지 않는 게 사

실은 더 크게 동기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F대표).

아이템의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유의미한 투자유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는 팀원과 비전을 공유하며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는 대표는 우리 팀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생

각할 수 있게 한다. J대표는 자신들이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팀원을 격려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

발하는 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우리 이렇게 해보자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는 이거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

에서 이런 게 결정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를 결정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도 이게 

어쨌든 출시가 돼서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좀 달

라졌죠. 저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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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이 와닿거든요. 옛날보다 너무 이걸 다시 우리 이거 어

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는 이 앱을 만든 개발자분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먼저 설득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중략)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 좋은 반응이 있

을 때는 항상 더 많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 개발자분들에게 동기

부여하고….(J대표)

팀원들이 회사와 하나가 되어 비전을 공유하며 나가는 데 있어 대표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앞에서 소

개한 J대표처럼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할 수 있다. 회

사가 성장하고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노력으로 팀원이 서로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한다. K대

표는 직원들이 최대한 업무만족도가 높은 자리에 배치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두고 있다. 잘한 일에 대해서 공헌을 인정해주는데 금전

적·비금전적 보상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B대표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팀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분

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최대한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이 사

람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 같고. 이제 이게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고 결

과에 네가 이 정도로 공헌을 했어. 이건 네 덕분이라고 말을 해

줄 수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네가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

런 결과가 나왔어. 이 중에서 몇 프로는 네 거야.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단 어떤 결과에 따른 보상뿐만이 아니라 상시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장비나 기기를 사준다든지 오피스를 더 쾌

적한 대로 옮긴다든지 아마 이제 팀 내에서 스타트업 스러운 것

도 이제 같이 파티하고 놀고 네 이런 이제 상시로 좋은 분위기

를 조성해 줄 수가 있어야 하고. (K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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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되면 되는 순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하

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뭔가 혼자 할 수 

있다, 둘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혼자

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혼자 하는 거

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 시간 일을 더 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

요. 그냥 그 친구들이 한 시간씩 뭔가 더 행복한 상태에서 일하

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중략) 확실한 거는 팀원들 모두가 다 전

력으로 일을 해주고 있고, 되게 회사를 그냥 회사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고 대체로 행복해하고 좀 자유롭다고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B대표).

앞에서 B대표가 말한 것처럼 팀원들에게 한팀으로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표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애초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들 스

스로 창업 이후 이 부분이 많이 성장했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특히 소통

과 공감의 기본 요소인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경청과 수용의 자

세를 배우게 되었다.

J대표는 서로 돕는 관계가 주는 시너지를 창출의 의미를 체감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장점을 먼저 보며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G대표

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수용하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할 뿐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정하고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

다. F대표도 동료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귀담아듣게 되는 등 소통에 있어

서 창업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지금은 저한테 사실 창업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그리고 서로 그

렇게 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뭔

지 너무 잘 알겠어요. 시너지가 있다면 이런 거라는 걸 너무 체

감하고 있어서 진짜 같이 함께했을 때 배우는 게 진짜 크구나. 

내가 물론 다 서로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고 그걸

로 상처를 받거나 그걸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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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모이고 또 그게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게 뭐 어떤 지속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배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J대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창업 초창

기 때는 내가 대표니까 당연히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일도 가장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

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좀 하고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좀 내가 이거를 못 

하는 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모순에 좀 빠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을 넓히고 수용

하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는 좀 이해 안 가고 납득 안 되

는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다양한 관

점에서 생각해보는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G대표).

제가 사실 원래 고집이 더 센 성격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회의할 때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왔어요. 근데 사업

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쨌든 그거에 대해 확신

을 가지고 해야지 힘이 더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그냥 빈말로 조언을 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의 말도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그런 성격이 된 것 같아요(F대표). 

대표로서 조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함께 만족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소통의 방법을 고

민한다. D대표는 피드백은 구체적이면서도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균

형 있게 제시하며 조직원들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며 동기를 부여하려

고 노력한다. B대표도 창업 이후 자지 자신에 대해 겸손해졌다고 말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속단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함께 일하는 사람

들이 소중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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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선생님들이랑 저희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는 금요일 오전마다 교수회의라고 해서 공동 창업자랑 같이 회

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잘한 못한 점을 쫙 뽑아서 

같이 선생님께 카톡을 써요. 좀 구체적으로 많이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구체적인 칭찬, 구체적인 피드백…. 항상 그렇게 하려

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식 채널로 선생님들이랑 카톡을 

소통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런 부분 잘한 부분에 있으면 잘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 

정리를 해서 드려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기프티콘도 많

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관계는 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D대표).

단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는 좀 더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잘 나지 않았다는 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중략) 사업 초반에는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것에 가까웠고 지금

은 같이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표

가 되면 되는 순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더 일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뭔가 혼자 할 수 있다. 둘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

는 것 같아요. (중략) 다들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끼

리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냥 일 자체가 복

지인 것 같아요(B대표).

대학생 창업가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사업분야

를 바꾸거나 확장할 때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동창업자뿐 아니라 전체 직원을 고용인이 아니

라 파트너로 인정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는 인원이 아직 많지 않

은 대학생 스타트업의 경우에 커다란 시너지로 나타난다. K대표는 모든 

직원이 회사의 중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하

나의 팀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 분야를 조금씩 이제 바꾸거나 확장하는 것은 (중략) 이 모

든 멤버들에게 다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는 조금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판단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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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확실히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

은 리소스가 소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마다 내부에서 의견 수렴

을 해요. 지금도 이제 내부에서 리브랜딩 공모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 우리는 뭘 하려고 하

는지 그런 건 되게 수시로 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대표면 지금 

당장 뭘 하겠어 뭘 바꾸겠어,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사람

들 간에 자연스럽게 좀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하면 좋겠다는 생

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K대표).

2) 주도:“대표에 따라 달라지니까”

스타트업은 사람이 회사의 비전과 성장에 가장 매력적인 카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요소가 바로 대표이다. 특히 대학생 스타트업에서 대표가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팀원을 보강하는 데에 있어서나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나 대

표가 바로 그 회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카드로 인식된다. 회사의 

사업 아이템뿐 아니라 대표의 마인드와 스타일, 비전 등이 그 회사를 나

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대표의 협력과 소통의 마인드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앞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조직의 팀워크가 효과적으로 작

동하려면 대표의 주도적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협력을 이끄는 대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대학생 창

업가가 깨달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B대표는 자신의 조

직과 잘 맞으면서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영입할 때 회사와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충분히 전달한다. 

스타트업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은 지인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많은 만남을 통해서 얘가 이런 생

각을 가진 대표고 그래서 여기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

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B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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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팀원을 보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표는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택인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당장 금전적인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없을지라도 회사와 개인의 성장에 가치를 두는 팀원과 함께 공동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 가치로 두고 팀원을 영입하며 팀을 운영하는 

데도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들이 팀원을 영입할 때 회사와 잘 

맞는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대학생 

창업가는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점을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확장한

다. B대표는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

나 회사의 비전과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를 보여주며 함께 일할 것을 제

안한다. 원격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D대표는 처음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표한테 어떻게 사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냥 거

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나랑 제일 맞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될 사람을 뽑는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

니까 안 될 사람 뽑아서 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될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떻게 될 사람을 볼 

거냐. 사실 될 사람은 만나보면 어차피 알아요. (중략) 만나기 어려

우면 그냥 임의의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확률적으로는 맞는 사

람도 이렇게 당연히 만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정답도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만나면 돼요. 소개를 받아서 엄청 많이 만나

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B대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잘 뽑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대신에 한 번 뽑아놨을 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학생이랑 수업을 지속하면서 그렇게 큰 문

제를 일으키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잘 뽑는 게 되게 중요하고

(D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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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는 조직원의 가치관과 성향이 조직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과감한 결단을 한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대표는 조직 전체를 위해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C대표는 재계약을 하지 않

은 직원에 대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들었다. I대표

도 일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서는 직원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역설했다. 이처럼 대표들은 협업을 넘어 비전의 공유를 조직관리의 최우

선 가치로 여기며 팀워크를 다져나간다.

저분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조직에 안 맞는 분일 뿐 

다른 데 가면 맞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학습된 가면을 쓸 수는 있고 저도 그런 건 

있는데. 진짜 다 내려놓은 자연인으로서의 누군가는 거의 안 변

해서 저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C대표).

비전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굴곡과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팀

에서 같이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잘 만들어 나가야 하

는데. (중략) 사실 퇴사를 저희가 회사를 2년 동안 하면서 퇴사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올 3월에 문제가 있을 때 월급을 못 

줘도 자기 발로 퇴사한 사람은 없었어요. 기한이 다 돼서 그냥 

나간 사람은 있어도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은 없었는데. 그게 저

는 아무래도 처음 뽑을 때나 처음에 팀 빌딩을 할 때 적어도 비

전,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사람을 뽑았고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I대표).

이 과정에서 대표들과 교류하면서 대표로서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해

보며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즉 대표에게 창업

은 자신에 대해 더 이해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리더인지, 그

리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C대표는 대표들과 교류하면서 대표의 유형도 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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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자신은 사람을 잘 관리하는 쪽에 가

깝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이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게 

되었다. C대표는 또한 투자자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어떻

게 잡아서 진행할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팀원들과 논의하여 기준을 만들

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점검하게 되고 자신의 회사의 의

사결정을 존중해주는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다른 회사 대표님들을 뵐 일이 좀 많은데 (중략) 각양각색이라 유

형을 좀 나누면, 사람을 잘 관리하는 대표가 있고 돈을 잘 관리하

는 대표가 있고 그냥 제품을 잘 만드는 메이커형 대표가 있다. 

(중략)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메타인지가 되게 뚜

렷해가지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서 그냥 못하는 

거를 채워줄 사람을 잘 데려오는 스타일,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뭔

가 그 부족한 돈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을 채우는 스타일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저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그래

서 저만 보고 있을 땐 몰랐는데 다른 대표들 보니까 이제 보이더

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걸 내가 돈이랑 제품 다루는 것보

다 더 잘한다면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서 잘 맞는 길이 있겠지. 이

렇게 정성적으로 저를 정의하는 프레임이 조금씩 생겼죠(C대표).

최근에 투자 유치할 때 투자금이 저희가 원하는 금액보다 오버

부킹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모인 상황이 있었어요. 투자

자수도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많았고 투자금도 저희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많았었는데.... (중략)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머리

가 터지겠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중략) 이제 팀원들

이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던 거는 다른 것보

다 우리가 우리 내부 데이터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거를 

존중해주는 투자자였으면 좋겠다. (중략) 이거 말고 저희 피봇 

할게요. 저희 딴 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들어

줄 만한 투자자 이게 기준의 척도가 됐어요.(C대표).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업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창업가가 아닌 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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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대표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설득하고 협

상하는 방법을 알아간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을 창업가가 

아닌 대학생 창업가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창업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대외적 관계에서도 사업 파트너로 역할을 하게 된

다. F대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설득하며 자신의 조직에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설득을 할 때 상대방이 진짜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

이 원하는 게 뭔지 예상을 한다면 훨씬 그 사람을 설득하기 쉬

운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사장님들은 저희 같은 스타트

업을 날파리 취급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이 

계속 제안을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수익이 증가하는 거. 저희가 

그거가 이제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절대 안 되니까 (중

략) 그거에 맞춰서 먼저 딜리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말

이 꼭 말이 될 필요는 없어요(F대표).

라. 소결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신, 사

업, 경영, 인간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자신과 관련하여‘한

계인식’대 ‘열정발견’, 사업·경영에서‘소신’대‘유연’,‘실행’대

‘성찰’, 인간관계에서‘협력’대‘주도’로 살펴보았다. 

대학생 창업가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창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양

가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며 성장한다. 더불어,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였다. 즉,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

동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의 태도와 수행에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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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상황과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고군분투의 연속이지만 이

와 동시에 일의 재미와 즐거움, 성취감도 느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창업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를 알아간다.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답은 스

스로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업이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노력과 책임 이외에도 

타인, 시장 상황, 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알아가며 수없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

처해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학생 창업가는‘실행가’인 동시에‘성찰

가’로 성장한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며 

기쁨과 실망, 성취와 아쉬움을 오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행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된

다. 나아가 대학생 창업가는 회사의 대표로서 협업을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한다. 조직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약하면,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가며 

사업에 있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 소신을 갖게 되고 다양한 상황

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며 창업가로서 성장한다. 즉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

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의 태도와 수행에서 변

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문제 2>의 결과

와 <연구문제 1>에서 밝힌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과 종합하면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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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 모형

  [그림 Ⅳ-2]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 발견적 재인식 

경험, 성공적 대응 경험, 가설 입증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

어지며 사업, 인간관계, 경영 분야에서 자신의 태도와 수행의 변화를 보

이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기 위

해 y축의 값을 자기이해의 정도와 사업, 관계, 경영에서의 태도와 수행

에서의 변화로 표시하였다. 즉 y축의 값은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사업, 경영, 관계에

서 “한계인식” 대 “열정발견”, “소신” 대 “유연”, “실행” 대 

“성찰”, “협력” 대 “주도”로 도출한 창업 세계에 필요한 양가적 가

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대학생 창업가가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창업 세계에서 필요한 양가

적 가치를 통합하며 성장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자기이해의 경우 대학생 창업가는 시간이 갈수록 발견적 재

인식 경험, 성공적 대응 경험, 가설 입증 경험과 같은 중요 경험을 지속

하며 자신에 대해 점차 정교하게 인지하게 된다. 처음에는 실수 및 실패

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 혹은 한계로만 인식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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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나의 한계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나의 한계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라고 자신과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서도 초창기에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경험이 쌓

이면서 어떤 때는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다

른 조건이나 변수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양가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정교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대학생 창업가가 창

업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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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 창업가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경험의 특성을 분석한 후 유형화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무

엇을 배웠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

험을 하는가?’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대학생 창업가의 중요 경험을 창

업 활동 중에 대학생 창업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변화 

혹은 성장으로 이끈 경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험을 추출하였다. 이후 

중요 경험으로 추출된 경험을 두드러진 심리적 특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경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대학생 창업가

의 중요 경험을 1) 발견적 재인식 경험, 2) 성공적 대응 경험, 3) 가설 입

증 경험으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경험 유형인 발견적 재인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확실히 믿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

아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자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할 지점을 발

견한 경험이다. 대표 경험 사례를 사업상 판단 곤란, 역할갈등, 조직갈

등, 자기한계직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 경험 유형은 성공적 대응 경험으로 대학생 창업가가 문제 상

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나 새로운 방

식으로 개선해나간 경험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찾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도 하며 이전보다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

게 된다. 혼란을 느꼈던 예전과 비교해서 안정적 성취감을 느낀다. 구체적

으로는 사업위기관리, 역할인식, 조직관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입증 경험은 대학생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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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한 경험으로 도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며 확

신을 갖게 된 경험이다. 이 경험 유형은 다른 경험 유형보다 대학생 창업

가가 더욱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화한 경험이다. 두 번

째 경험 유형인 성공적 대응 경험이 상황에 대한 대처 및 대응으로서의 

경험이라면 이 경험은 주도적이고 도전적 성격이 강하며 생각을 입증해내

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경험이다. 처음에는 아직 아이디어의 상태로 

확실하지 않았던 의심의 심리상태에서 이것이 입증된 이후 확신으로 전환

되는 특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경험 사례로 사업 아이템 실험과 조직관리 

시스템구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신, 사업, 경영, 인간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신과 관련하

여‘한계인식’대‘열정발견’, 사업·경영에서‘소신’대‘유연’, ‘실

행’대‘성찰’, 인간관계에서 ‘협력’대‘주도’로 도출하였다. 각 영역

에서 도출된 두 요소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

잡한 창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양가적 가치들로 대학생 창업가는 이를 조

화롭게 통합하며 성장한다. 더불어,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였다. 즉,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의 태도와 수행에서 변화한다. 구체적

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를 통한 자아탐구

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알아간다. 창업 활동 중

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

게 되고 결국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

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며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실망함과 동

시에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 나아

가 일을 하며 재미와 열정을 발견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며 

창업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길을 개척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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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한계 인식은 결국 자신에 대한 이

해의 시작이다. 창업 활동 중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 창업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 무

엇인지 알아갔다. 

둘째, 대학생 창업가가 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깨달음을 ‘소신’ 대 

‘유연’으로 대변할 수 있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 활동 중에 겪었

던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결국 주어진 정답은 없다는 것, 답은 스

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결국에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

의 상황을 해결하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며 자

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면서 주체성과 책임감을 내면화해나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창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일을 동해 사업

이 자신의 노력과 책임 이외에도 타인, 시장 상황, 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모든 것

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하고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게 되고 자신이 해왔던 방식에 집착하지 않는 등 

유연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셋째, 대학생 창업가들은‘실행가’인 동시에‘성찰가’로 변화한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을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며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 기쁨과 실망, 성

취와 아쉬움을 오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행의 중요성을 실감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사업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결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이었는지에 매 

순간 고민하며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창업가는‘성찰적 실

천가’(Cope & Watts, 2000; Cope, 2005; Schön, 1983)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경영과 관련하며 ‘협력’과‘주도’로 대변

되는 깨달음을 얻는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이전까지는 학생으로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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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왔다. 창업 

활동을 시작하며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조직 내 관리자 역할을 포

함하여 대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등 타인과의 교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창업가는 조직 내·외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과 성향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임을 실감했다. 대학생 창업가는 회사의 대표로

서 협업을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한다. 

조직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동시에 협력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갔다. 



- 135 -

2.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에게 영향을 

준 경험의 유형으로 1) 발견적 재인식 경험, 2) 성공적 대응 경험, 3) 가

설 입증 경험을 도출하여 각 경험 유형의 특성과 대표 경험 사례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창업가 창업가에게 중요한 학습을 일으키는 경험에서 특히 연

구자들은 중요사건에 주목했다. 창업가의 경험 가운데 특히 ‘중요 학습

사건(critical learning events)’은 창업가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Cope, 2001; Cope & Watts, 2000; Deakins & Freel, 

1998; Rae & Carswell, 2000)으로 이해되었다(박한림, 2015). 중요사건은 

주로 창업가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이러한 경험은 창업가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휘한다는 점(Cope, 2003)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다. 

중요사건 중에서 성공 같은 긍정적인 경험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

험이 있으며(Minniti & Bygrave, 2001; Reuber & Fischer, 1999), 연구자들

은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문제점 발생, 실수, 위기, 실패, 

역경 등이 창업가의 학습을 도모하는 중요사건(Cardon & McGrath, 1999; 

Cannon and Edmonson, 2001; Cope, 2005; 2011; Daudelin, 1997; Kleiner 

& Roth, 1997; Politis & Gabrielsson, 2009; Scott & Bruce, 1987; Sitkin, 

1992; Snell, 1992)으로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가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는 경험이 실패, 혼란, 

역경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성공, 성취, 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의 실패, 혼란, 역경 경험으로 

발견적 재인식 경험을 도출했다. 이는 대학생 창업가가 확실히 믿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자

신, 사업, 경영 등에서 개발할 지점을 발견한 경험이다. 이 경험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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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로 사업상 판단 곤란, 역할갈등, 조직갈등, 자기한계직면 상황에 

해당하는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역할갈등 경험은 기존 창

업가 경험과 구별되어 대학생이면서 창업가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가의 성공 경험을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하여 그 특성을 밝혔는데, 성공적 대응 경험과 가설입증 경험이 이에 해

당한다. 이 가운데 가설 입증 경험은 창업가정신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유형이다. 대학생 창업가 확

실하지 않았던 것을 실행 및 검증하여 성공적 결과를 얻어 성취와 재미

를 느끼는 경험으로 사업 아이템의 실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직관리에

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창업가의 특성을 드러내

는 경험 유형으로 이를 통해 대학생 창업가의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창업가의 고수준 학습 경험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창업가로서의 활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중

요한 기회와 문제에 대한 직면, 극복, 성찰을 통하여 뚜렷한 형태의 고

수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Cope,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이면서 창업가로서 겪는 고수준 학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생 창업가로서 겪는 역할갈등의 유형으로 조직 내와 조직 밖의 경우

에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학생 창업가가 본인이 아직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회사의 대표이지만 대외적인 만남에서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행동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역할 인식 경험으로“대학생 창

업가”에서 “창업가”로 전환되는, 즉 학생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성

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성장을 살펴보았다.

셋째, 대학생 창업가의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McCall et al.(1988)은 관리자의 다양한 경험 가운데 다른 경험에 

비해 더욱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

(developmental experience)'으로 정의했다.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대

표적인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에 속한다. 본 연구의 대학생 창업가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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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 및 경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

은 성장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 스타트업의 기업

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학생 창업가들의 회사는 대부분의 팀원

들이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팀원이 회사와 학업, 취업 등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 스타트업은 팀원들에게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대학생 창업가는 

잦은 팀원 이탈 문제를 겪는다. 이에 대학생 창업가는 팀원을 구성하고 

팀원이 만족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려

운 일임을 알게 된다. 이에 팀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협력과 비전 

공유의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조직에 맞는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대학생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넷째,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논의이다. 대학생은 법적으로

는 성인이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기로 성인도 

학생도 아닌 중간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독립적인 사회의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계획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학생에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었는데 대학생에게 진로 결정은 개인 삶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

다(이송이, 2014)고 하였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연속성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이라고 했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에

서 ‘나는 누구인가(who I am)’와 ‘나는 누구는 아닌가(who I am 

not)’에 대한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김영화, 2010). 자아정체감이 가장 

선명하게 지각되는 시기가 대학생 시기이지만 대학생들은 교육제도의 특

성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현실적

으로 거의 없다(박선영, 2007). 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

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배운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살

펴보았다.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며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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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와 희열, 타인과 함께 일하며 경험하는 갈등과 시너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면서 실감하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통해 자신

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재밌어하는지 알아가게 되었

다. 예상치 못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고 쉽게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기뻐

하고 후회면서 자신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을 확인하게 되며, 자신이 어

떤 사람이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창업을 

통해 대학생 창업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자신을 즐겁고 기쁘

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알아가며 인생의 방향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결과와 관

련하여 논의하겠다. Jarvis(1987), Marsick 과 Watkins(2001) 등은 경험학

습은 무형식학습에 기반하며, 실천 지향적이며 현장의 문제를 개인이 주

도적, 성찰적,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학습이라고 했다. 본 연구의 대학

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확인했다.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 창업가는 실행가인 동시에 성

찰가로 성장한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행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자신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밝힌 경험 유형의 

하나인 가설 입증 경험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검증하여 구현에 성공한 

경험으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며 생각을 현실로 창조하는 측

면을 다루었다. 창업 활동에서 배운 핵심 교훈과 경험의 유형에서 보인 

가설 입증 경험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 창업가는 창업을 통해 점차 

주도적, 성찰적, 창의적인 개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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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창

업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학습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창업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서 예비창업자로서 대학생을 위한 창업교육의 

방향과 관련된 연구였다. 이에 창업 활동이 대학생에게 주는 의미와 효

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창업한 대학생의 경험을 질적 

연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

에서 경험하는 핵심적인 경험의 유형과 그 특성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밝

혀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과 학습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힌 대학생 창업가의 학습과 관련하여 대학생 창

업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학생 창업

가들은 대학 학부생으로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강점, 흥미와 

적성, 재미와 열정을 확인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가치를 추

구하는 사람인지 발견해갔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과의 협력의 가치를 내면화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

며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 대학생의 창업가는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것을 실행에 옮기면

서 자신, 사업,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경

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창업가의 성공기준을 사업의 양적 성장으

로 한정하며 창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창업은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으므

로 이러한 시각으로 대학생 창업 활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창업가에게 중요한 학습을 일으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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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존 창업가 연구에서 밝혀진 고수준 학습을 

대학생 창업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에서 고유

하게 드러나는 고수준 경험을 알아보았다. 우선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 

유형에서 대학생 창업가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는 경험의 특징을 확인했다. 덧붙여, 대학생 창업가가 학생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창업가의 역할갈등과 역할인식의 양상을 알아보았고 대학생 스타

트업 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며 대학생 창

업가의 중요 학습 지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 지원 방향과 관련하여 실

천적 영역에서 재고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창업교육의 

효과를 밝힌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이 예비 창업가가 창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Michaelides와 Benus(2012)은 창업교육에 참여하면 창업의 

동기부여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독려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

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업

화 전략 실행 교육, 아이디어 도출 교육, 정보수집 교육을 중심(김문성, 

이준우, 2017)으로 이루어 있다. 이제는 예비 창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넘어 창업가로서의 태도 및 마음가짐에 관련하여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서론에서 밝혔듯이 요즘 창업을 자신의 진로 중 하나로 긍정

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이외에 컨설팅, 

창업자금, 창업 시설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대학생이 예비 창업가에서 벗어나 창업가로서의 경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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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준 중요 경험의 유형을 밝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경험은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중요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

기에 이 경험 이외에도 학습자의 성장과 배움을 촉진하는 경험의 양상을 

심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본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생 창업

가는 평균 1년 10개월의 창업 경력을 지닌 대학 학부생이다. 경험학습은 

일회성이 아니며 이전 경험의 결과가 뒤따르는 경험의 질을 변형한다

(Dewey, 1938). 대학생 때 창업한 경험이 있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창업 경험이 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힌다면 대학

생 창업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활동 중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보았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닌 과거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한별, 2010). 

경험은 특정한 기간, 특정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 경험 중 

일어나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 

기간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의 경험과 경험을 통한 학습은 개인

의 내적 특성과 개인이 겪는 경험, 그리고 개인이 처하는 환경의 상호작

용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IDF (Individual/Domain/Field) 

체제적 접근(Csikzentmihalyi, 1999; Gardner, 1993; Gardner, 1997)은 개

인, 영역, 환경의 세 가지 요소의 균형 갖춘 상호작용이 잠재능력의 성

공적 발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

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의 주요 경험을 포함하

여 개인, 영역, 환경의 상호작용 바탕으로 다차원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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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구분 질문

1. 인사 ∙인사 및 자기소개

2. 연구 
소개

∙인터뷰 목적 설명
 이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특정 에피소드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자료 활용 용도 설명
∙연구참여자 정보보호 서약서 서명
∙녹음 동의 요청

3. 사업 
소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창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회사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의 계기 및 동기는 무엇입니까?

4. 질문의 
기본구조

∙창업 활동에서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배움을 얻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예 또는 사례(사건)는 무엇입니까?

5. 
결정적(주
요) 경험

∙사업 시작 후에 현재의 대표님이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떠오르시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브질문을 참고하
셔도 됩니다. 
∙ (성공)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역경)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
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실수)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의사결정)  가장 어려웠던 의사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
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회) 사업 과정에서 맞았던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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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기별 
의미있는 
경험과 
학습

 ∙창업 활동을 하며 다음 시기에 따라 의미있는 경험은 무엇이
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준비기: Ideation 및 시작

  -창업초기(법인설립기)
  -현재(법인설립이후)

7. 학생과 
창업가로
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창업가로서의 역할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힘든 점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대학생으로서 창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된 것은 무
엇입니까?

(추가 
질문)

8. 변화 
내용

<분야별>

∙자신의 변화 
- 창업 이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본인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그 변화에서 본인이 취했던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창업 후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 경제관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 경영  
- 사업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의 비전은 초창기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 직원/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준 및 가
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경험/사건은 무엇입니까?
∙관계
- 사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관계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사업 활동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인간관계로 인해 가장 힘들었거나 느낀점이 많았던 사건 한 가
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동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했던 구체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10. 
마무리

∙(안내) 심층 인터뷰에 대한 확인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
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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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

연구 책임자명 : 김나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대학 학

부생이면서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추천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나영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

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대학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창업을 자신의 진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생이 창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을 분석하여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

하고 대학생 창업이 주는 교육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김나영의 석사

학위 논문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연구 자료로 축적되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15명 내외의 대학생 창업가가 이 인터뷰에 참가하게 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158 -

연구는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담 시에는 귀하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할 것입니다. 녹음을 원치 않으실 시 녹음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담 내용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의 허락을 구한 후 이루어질 것입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 녹음 파일은 연구

가 종료된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1) 면담은 각 1회당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담의 

횟수는 1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

습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하신 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2)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청합니다. 서면으

로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것입니다.

3) 필요에 따라 참여자의 동의 하에 추가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면담은 1회당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면담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참여자를 불편

하게 하는 질문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

다. 만약 면담 도중 귀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면담을 중단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과 학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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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김나영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

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

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

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으며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나영   전화번호:

           -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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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 Entrepreneurs

Kim, Na Young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al meaning of student entrepreneurship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 For this purpose, 13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 were interview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explored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s that influence the growth of student entrepreneurs were 

identified and also what they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was 

discovered. The specific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types 

of experiences of student entrepreneurs were categorized into 

reality-awakening experience, successful response experience, and 

hypothesis-verifying experience. To this end, the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 entrepreneurs were defined as experiences that lead to 

positive changes or growth in their thinking, attitudes, or behaviors; 

and these experienc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ommon 

characteristics.

The first type of experience, the reality-awakening experience, is an 

experience in which something they believe or take for granted does 

not turn out as expected, which leads them to find a point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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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mselves, their business, or their business management. Typical 

example of this experience include difficulties in business 

decision-making, role conflicts, organization conflicts, and feeling  

self-limited. The second type of experience, the successful response 

experience, is an experience of their coping with a problematic or 

unexpected situation by improving it in a new way or with an attitud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They find the cause of the problem 

or the method of problem-solving,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and 

respond in the better manner than before. That makes them feel a 

sense of achievement compared to the past when they felt confused or 

disappointed. Typical example of this experience include business risk 

management, resolving role conflicts, and successful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final type of experience is the hypothesis-verifying 

experience. This is an experience of testing and verifying the 

hypothesis or idea, to make the idea get actualized. This experience 

type is an experience tha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an 

entrepreneur, which is bold to challenge themselves with creative mind. 

They enjoy the experience as a process of verifying the idea. 

Experimenting with business items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were found as examples of this 

experience.

Second, this study explores lessons that student entrepreneurs have 

gained through entrepreneurial experience, focusing on the areas of 

self, business, management, and relationship. Student entrepreneurs face 

their weakness or limitation in their competence when they fail;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find their strengths and possibilities, 

gain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confidence and they also find 

fun and passion in this career. In other words, student entrepreneurs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are good at, or what they are happy 

with. Through various experiences in the business process, they realizes 

that it is they who answer to the question. This way they can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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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choices and decisions based on their own belief. At the 

same time, student entrepreneurs learn that the business is not 

something they can do only by themselves. In addition to one's own 

efforts and responsibilities, they learn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such 

as market conditions, luck, or other various variables. Those findings 

lead them to respond flexibly to numerous problem situations.

  In this series of events, student entrepreneurs become reflective 

practitioners. They come to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dur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through numerous trials 

and errors. This lead them to constantly think and reflect on their 

choices and decisions. In addition, student entrepreneurs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strive to create a cooperative 

organization that shares a vision. Whil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ooperation, they also co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eading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in order to build a 

cooperative organiza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can help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tudent entrepreneurs’ learning  

by identify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re experiences that 

influence the growth of student entrepreneurs. Seco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high-level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 

entrepreneurs were presented with regard to transitional growth from 

student to adult as well as company culture of student start-up. Third, 

this study shows that students’entrepreneurial process is self-learning 

journey, gaining a greater sense of understanding of themselves. In this 

regard, entrepreneurial experience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 for college students.

Keywords: student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ial learning, experience, experiential learning  

Student Number: 2020-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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